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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요 약

▶ ‘과제 선진국’인 일본은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는 다양한 과제로 인해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장기 침체가 지속  

  - 일본은 ①생산가능인구 감소 ②생산설비 노후화 ③첨단기술 투자 부진 
④자동차 등 주요산업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등 다양한 과제 직면

  - 특히, 일본기업의 DX(Digital Transformation) 추진 현황을 보면, 대기

업(94.8%)과 중소기업(39.6%)의 격차가 크고, DX 추진 과제로 ①IT인재 

부족, ②기업의 레거시 시스템(legacy System)*이 지적(DX백서 2023)  
    * 기업의 낡은 기술, 방법론,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 

 

▶ 일본 정부는 DX를 통한 노동·자본·기술의 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①디
지털산업 기반정비, ②디지털 국가, ③산업별 디지털 전환 촉진 정

책을 추진 중

  - (디지털산업 기반) 반도체, 클라우드·양자 컴퓨터, AI, 데이터센터 

등 최첨단 디지털 기반에 대한 투자를 강화 

  - (디지털 국가) 디지털 개혁을 주도할 중앙정부 기관인 디지털청 

설립과 DX를 저해하는 아날로그 행정 규제를 개혁

  - (산업별 전환) 기업의 디지털 전환을 위해 DX 투자촉진 세제 도입, 

디지털 거버넌스 코드 도입 등 산업별 디지털 전환 환경 조성 

▶ 일본의 산업별 DX 전환 배경과 이에 따른 기회요인 및 유망품목을 제시 

 ① (제조업) 생산가능인구 감소, 생산설비 노후화, 최첨단 기술 부족 
  - 생산성 향상과 산업재해 해결을 위해 ①생산·검사 공정 AI 솔루션, ②

산재 방지 시스템, ③원격 작업·훈련을 위한 산업 메타버스가 유망

 

 ② (물류운송업) 운전수 부족과 수송 능력 감소, 지방이동 수단 부족 

  - 물류운송업 경쟁력 제고를 위한 ①물류 자동화·효율화 기술, ②창고관

리 로봇·시스템 ③드론, 자율주행 로봇, ④승차·배차 서비스 등이 유망

  - ‘디지털 행·재정개혁회의’는 지역에서의 승차 공유제 도입을 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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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통신·정보보안) 일본의 ‘디지털 전원(田園) 도시국가 인프라 정비계획’ 

추진으로 사회전반에서 디지털 기술 도입이 확산 

  - 일본 정부는 ‘24년부터 ‘기간 인프라사업의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

  - ①5G 무선 통신장비·부품, ②B2B, B2C 보안·인증 솔루션, 보안교육 컨텐츠 

등이 유망하고, ③차세대 통신(6G, 오픈랜, IOWN 등) 관련 한·일 

간 기술협력도 기대

④ (에듀 테크) 일본 교사의 높은 업무 부담*을 축소하고 디지털 전환에 

필요한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증대 

  * 일본 중학교 교사의 주당 노동시간 56시간(OECD 대상국 중 최장)  

 - ①교사 업무 자동화 기술, ②직장인 리스킬링, 프로그래밍, 외국어 

교육 컨텐츠 ③생성형 AI 활용 교육시스템 등이 유망

⑤ (노인 돌봄) 세계 1위의 고령자 인구 비중을 가진 일본은 ‘25년 간병 인력이 

32만 명 부족할 전망 

 - 후생노동성은 간병 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증실험과 요양업무 관련 

ICT화를 추진 중.

 - ①이동·기립 보조 로봇 ②IoT, AI를 활용하여 낙상·갇힘·욕창 방지 ③맥

박, 심박수를 자동 모니터링 기술 ④요양업무 자동화 솔루션 등 유망

▶ 일본의 디지털 전환은 디지털에 강점을 가진 한국기업의 기회요인이자 

상호 협력 기회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  

 - 향후 디지털에 강점이 있는 한국기업과 기초과학 경쟁력이 높은 일본

기업은 인공지능(AI), 오픈랜, 양자통신 등 첨단 분야에서 협력이 가능

 - 우리 기업들은 일본이 ’시간 투자형 시장‘이라는 점을 인지하고, 현지 

파트너와 신뢰 관계를 구축하며, 일본 소비자들의 다양한 요구 사항에 

적극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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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일본이 당면한 과제 : DX가 필요한 이유       

ㅇ 일본은 세계 GDP 순위를 기준으로 ‘22년 3위에서 ’50년 6위,

‘75년 12위로 하락할 전망(골드만삭스, ’22.12)

<세계 GDP 순위 전망 (달러 기준)>

[자료 : 골드만삭스 글로벌투자조사부]

ㅇ ‘과제 선진국’ 일본은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다양한 과제들이 산적

- ①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생산가능인구 감소 , ②생산설비 노후화·

최신 생산기술 부족 , ③기술 투자 부진, ④경제 의존도가 높은

산업(자동차 등)의 글로벌 패러다임 변화 등

- 이는 일본의 경제 활력을 저하시키고 있으며, ‘90년대 버블 붕괴 이후

‘잃어버린 30년’의 장기 경기 침체 중

ㅇ 일본 정부는 다양한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디지털트랜스포메션

(DX)을 통한 노동·자본·기술의 생산성 향상을 역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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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노동] 생산인구 감소 

ㅇ 일본 생산가능인구는 저출산·고령화로 ‘95년을 정점으로 감소 중

- 저출산․고령화로 총인구는 ‘08년을 정점으로 감소세를 지속

*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95년 8,726만 명(총 인구 대비 69.5%)을 정

점으로 감소세를 지속. ‘20년 7,406만 명에서 ’50년 5,276만 명으로 축소될

전망

- 여성·고령자의 사회진출, 외국인 유입*을 적극 촉진에도 불구

하고 생산인구는 감소세를 지속

* 65세까지의 고용을 의무화하고, 70세까지 고용 노력 의무화

* 12개 산업(간병, 건설, 조선, 농업, 외식업 등)에서 외국인 근로를 최대 5년

허용하고, 「J-Skip」, 「J-Find」 등 고급인재 우대 제도 운영

              < 일본의 총인구 및 생산가능인구 추이 >

[자료 : 국립사회보장·인구문제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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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본] 설비 노후화·최신 생산기술 부족

ㅇ 국내 설비투자 부진으로 생산설비 노후화가 심각

- 일본기계공업연합회 조사(‘19년)에 따르면, 도입 후 15년 이상 경

과한 설비는 이차금속가공기계 68%, 제조장치 49%, 금속공작

기계 46%

- 이는 低생산성, 高유지보수비, 低비즈니스 확장성을 초래, 경제

산업성은 일본에 최신 생산기술이 부족하다고 지적

<日 생산설비 도입 경과년수>

[자료 : 일본기계공업연합회]

ㅇ ‘22년 세계경제포럼(WEF)이 선정한 세계 최첨단공장(Global Lighthouse)*

132개소 중 일본은 2개소로 중국(14), 대만(6), 한국(3)보다 적음

* 세계경제포럼은 매년 재무, 운영 및 지속 가능성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최첨단 디지털 기술 적용을 리드하는 제조업체를 선정

[

[자료 : 세계경제포럼(W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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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기술) ICT 투자 부진

ㅇ 일본의 저조한 ICT 투자는 산업 전반의 경쟁력을 크게 약화

- 일본의 ICT 투자액은 ’00년 1,998억 달러를 정점으로 ’20년 1,757억 달러

까지 하락. 동 기간 미국은 4,195억 달러에서 7,834억 달러로 확대.

미·일 간 격차는 ’00년 약 2.1배에서 ’20년에는 약 4.5배로 확대

- 일본의 소프트웨어 투자 비중은 ‘00년 40.8%에서 ’20년 59.0%로 증

가. 동 기간 미국의 투자 비중은 43.8%에서 67.3%로 확대. 소프트웨

어 투자 비중은 양국 모두 증가

<일본과 미국 기업의 ICT 투자 비교>

[자료 : OECD Stat.(1USD=100JPY 가정)]

ㅇ 일본은 IT시스템 유지·보수 등 ‘방어적 투자’ 비중이 큼(경제산업성)

- 일본 ICT 투자의 80%가기존 IT시스템 유지·보수 등 '방어적투자'로 신

규 비즈니스 창출을 위한 ‘공격적 투자’가 매우 부족

라. 산업의 패러다임 변화

ㅇ 일본 경제 의존도가 높은 자동차 산업은 디지털 대전환기에 직면

- 자동차 산업이 일본 제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출하량(18.6%), 고용(8.3%),

수출(17.7%), 연구개발(29.8%) 모두 큰 비중을 차지(일본자동차공업회, ‘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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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년 전세계 자동차 판매량 중 전기차(EV) 비중(10%)은 아직내연기관차(ICE)

비중(80%)에 크게 못 미치나, ’디지털화(CASE*)‘, ’그린화 ‘ 흐름에 따

라 EV시장이 급속히 확대 중

* Connected(연결성), Autonomous(자율주행), Shared/Service(공유/서비스), Electric(전기차)

ㅇ 내연기관차 중심의 일본은 전기차 시장 후발주자로 평가

- 전기차 시장은 중국(25.2%), 유럽(19.9%)이 견인 중이며, 일본의 세

계 판매량 점유율은 2.2%에 그치는 상황

< 파워 트레인별 판매 구성비>          <주요국별  전기차 판매 비중 추이>

 

［자료: 마크라인즈, 일본자동차공업회, KOTRA 도쿄무역관］

* 북미는미국과캐나다, 유럽은 EU 14개국과노르웨이,스위스,영국등총 17개국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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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일본 정부의 DX정책

ㅇ 일본 정부는 '잃어버린 30년'이라는 저성장에서 탈피하고, 생산인구

감소, 생산설비 노후화, 기술 투자 부진 등의 대내 과제를 해결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DX 정책을 추진 중

ㅇ 일본 정부는 ①디지털산업 기반 정비 , ②디지털국가 추진 ,
③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 3가지 측면의 DX정책을 추진중

- 첫째, 반도체, 클라우드·양자 컴퓨터, AI, 데이터센터 등 최첨단 디

지털 기반에 대한 투자를 강화

- 둘째, 디지털 개혁을 주도할 중앙정부 기관인 디지털청 설립과

DX를 저해하는 아날로그 행정 규제 개혁을 추진

- 셋째, 민간 기업의 디지털 전화 촉진을 위해 DX 투자촉진세제 등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디지털 거버넌스 코드 도입 등 디지털 전

환을 위한 시장 환경 조성을 지원

가. 디지털산업 기반 정비 :「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23년 5월 개정) 등

ㅇ 일본은 생산인구 감소, 기후변동, 글로벌 공급망 리스크 등

과제에 대응하기 위해 DX, GX(그린 트랜스포메이션), 경제안보를

국가의 핵심 정책으로 추진

ㅇ '23년 5월 경제산업성은「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개정안)」을

발표. 특히 DX, GX, 경제안보 정책 실현에 필수적으로 요구되

는 반도체 , 정보처리(클라우드·양자 컴퓨터, AI), 데이터센터와 같

은 디지털산업 기반 정비의 중요성을 강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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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디지털 산업전략(개정안)」의 에코시스템 개요>

[자료 : 경제산업성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개정안)」]

- 아울러, '23년 8월 발표된「‘24년 경제산업정책 중점안」에서는

디지털산업 기반에 생성형 AI를 새롭게 추가하고, 독자적인

언어모델 개발 추진을 확정

➊ 반도체 

ㅇ 일본은 국내 반도체 산업 매출액 목표를 ‘22년 5조 엔에서

’30년 15조 엔으로 설정하고, 이를 위한 단계별 로드맵을 공표

- (1단계) 국내 반도체 생산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대만 TSMC를

구마모토현에 유치하여, 일본 덴소, 소니 반도체 솔루션과 합작회사

(JASM)을 설립하는 프로젝트를 추진

- (2단계) 차세대 반도체(Beyond 2nm) 설계 기술 개발을 추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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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위해 개방형 연구개발 거점과 양산 거점을 구축하고, 기술연

구조합 최첨단반도체연구센터(LSTC)와 라피더스(Rapidus) 설립

을 지원

- (3단계) 미래 기술 연구 개발을 추진하기 위해 차세대 반도체

(Beyond 2nm) 이후 활용될 광전 융합이나 양자 기술 연구개발

목표를 제시

ㅇ 과거 반도체전략의 실패가 타국과 연계 없이 독자적으로 추진했다는

성찰에 따라, 단계별로 미국 , 대만 , 벨기에 등 우호국과 적극

적인 연계를 추진 중

<일본의 반도체산업 전략>

구분
1단계 

국내 생산기반 강화
2단계

차세대 설계기술 확보
3단계

미래 기술의 연구개발
첨단 로직 

반도체
국내 제조거점의 정비

2nm 세대 로직 반도체 및 
Beyond 2nm 연구개발

광융합 등 게인체인저 
미래 기술 개발 

첨단 메모리 
반도체

미국과 연계해 국내 
설계·제조거점의 정비

NAND, DRAM의 고성능화, 
혁신 메모리 개발

혼재 메모리 개발

산업용 특화 
반도체

종래형 반도체의 
안정적 공급체제 구축

SiC 파워 반도체 등의 
성능 향상, 저비용화

GaN·Ga2O3파워 반도체 
실용화를 위한 개발

첨단 패키지 첨단 패키지 개발거점 설립 칩렛 기술의 확립
광칩렛, 아날로그·디지털 

혼재SoC 실현

제조장치·
부소재

안정적 공급체제 구축
Beyond 2nm에 필요한 

차세대 제조 기술 실용화
미래 기술 실용화를 위한 

연구개발

국제 연계 
해외 파운드리·메모리 기업과 

합작공장 설립(TSMC, 
웨스턴디지털, 마이크론)

미일 연구기관(NSTC, LSTC), 
일본 라피더스와 미국 
IBM, 벨기에 imec 연계

미국, EU, 벨기에, 네덜란드, 
대만, 영국, 한국 등과 차세대 

반도체 연구 개발

[자료 : 경제산업성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개정안)」]

➋ 정보처리(클라우드·양자·AI) 

ㅇ 지정학적 리스크, 컴퓨터 서비스에 대한 큰 폭의 무역수지 적자

등을 고려해 일본 국내 정보처리 기반 육성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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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클라우드) 클라우드 기술의 GAF(M)A 의존도가 매우 높은

일본은 컴퓨터 서비스 무역적자가 '30년 8조엔까지 확대될 전망.

이에 클라우드를 '22년 5월 제정된 경제안전보장추진법상의

특정중요물자로 지정. 이를 통해 고도 전자계산기의 이용 환경

정비 사업자를 경비의 최대 1/2 보조

<일본 공공 클라우드 시장의 실적 및 컴퓨터 서비스 무역수지> 

[자료 : 경제산업성 「반도체·디지털산업 전략(개정안)」]

- (양자) 양자컴퓨터를 활용해 금융 , 소재 개발 등 분야에서

유스 케이스를 창출하는「도쿄대학교의 IBM 최첨단 범용형

양자컴퓨터 활용사업」의 사업비 83억 엔 중 1/2를 보조

- (AI) chatGPT 등장 이후, 일본도 독자적인 생성 AI의 개발을 위

해 방대한 텍스트 데이터 학습을 위한 대규모언어모델(LLM) 및

계산자원 확보를 위한 슈퍼컴퓨터 정비에 적극 투자. '23년

7월 소프트뱅크의 생성 AI 개발을 위한 슈퍼컴퓨터 정비에

53억 엔 지원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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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부의 2024년도 예산 요구액 (AI 관련)>

구분 예산 (엔) 세부 예산 (엔) 주요 내용

AI 활용 촉진 601.2억
492.9억 의료, 교육, 인프라 등에서 AI 활용 촉진 
108.3억 스킬 리터러시 습득을 위한 콘텐츠 개발 등

AI 개발 역량 

강화
568.4억

164.8억 컴퓨팅 자원의 정비 및 확충
40.5억 고품질 데이터 정비 및 확충, 접근성 제공

337.6억 기반모델의 투명성·신뢰성 확보 위한 연구개발

25.5억 우수 인재가 모이는 환경 정비. 인재 육성 

리스크 대응 10.6억
7.6억 허위·오류정보 대책 기술 등의 개발
3.0억 다국 간 데이터 유통에 관한 국제 규칙 형성 등

[자료 : 경제산업성 「2024년도 추경요구안에서 AI 관련 예산에 대하여」]

 ➌ 디지털 인프라 : 데이터센터, 포스트5G 

ㅇ 재해 리스크에 대비해 수도권에 집중된 데이터센터(DC)를 분산
하고, 인터넷 트래픽 증가에 맞춰 국제 해저케이블을 증설. 스마트
공장, 자율운전과 같은 차세대 산업뿐 아니라 원격 의료, 방재 등
사회 과제 해결에도 중요한 5G·6G(포스트5G) 통신망을 강화

- (DC) 일본의 데이터센터는 도쿄*, 오사카에 80% 넘게 집중. 재해
에 대비해 홋카이도, 규슈 등 10개 지방 거점의 정비가 필요. 또
한 일본 국제통신의 99%가 경유하는 해저 케이블 증설 추진

* ’25-27년 도쿄 데이터센터 전력 용량은 총 1,970MW로 아시아에서 베
이징(2,069MW)에 이어 2위를 기록

- (5G) 후지쯔, NEC 등 세계 오픈랜 시장을 선도하는 기업들의
지원을 통해 포스트 5G 시장 창출 지원

<오픈랜(Open-RAN)의 구조>

[자료: NTT Docomo, BUSINESS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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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일본, 디지털 국가 추진

 ➊ 디지털청 출범(‘21년 9월 설치)

ㅇ 코로나19는 일본 정부의 기존 디지털정부 정책*의 약점을 노출.

재난지원금 신청절차가 수작업으로 진행되어 실제 지급까지 수개월이

걸렸고, 종이문서를 통한 백신접종 예약으로 접종에 차질이 발생

* ’00년 'e-Japan 전략‘은 5년 이내 세계 최첨단 IT 국가 달성을 목표로 △

초고속 인터넷망 정비, △전자상거래 제도 및 시장규범 정비, △전자정부

실현 등을 추진. ’13년에도 ‘세계 최첨단 IT국가 창조선언’ 등을 통해 지

속적인 인프라 확충, 정부 서비스 전자화 등 노력

ㅇ 일본 정부는 '21년 5월 「디지털청 설치법」을 포함한 소위

'디지털개혁 6법'을 제정 , '21년 9월 디지털청이 출범

ㅇ 디지털청의 주요 업무는 ①국가 정보시스템 정비, ②지방 공공서비스의

디지털 기반 마련, ③마이넘버제도 촉진, ④민간 부문의 디지털화 지원

<디지털청의 주요 업무>

구분 주요 업무

국가 정보시스템 총괄 관련 기본방침 책정, 중요 시스템 직접 운용, 예산 일괄 계상 등

지방 공공디지털 기반 마련 전국규모 시스템 클라우드화를 위한 표준화 및 공통화 기획, 조정

마이넘버 마이넘버 제도(한국의 주민등록번호와 유사한 제도) 기획, 운영

민간·준공공 디지털화 지원 민간 및 준공공부문 정보시스템 체계 정비

기타 디지털 인재 확보(공공부문), 정보보안 강화, 데이터 활용 확대 등

[자료: 일본 내각부, 디지털청 등 자료에 근거, KOTRA 도쿄무역관 작성]

- 첫째, 국가 정보시스템의 표준화, 통일화를 추진. 이를 통해, 민간

시스템과 용이하게 연계하고, 일반인의 행정시스템 이용 편의성

을 향상. 디지털 관련 예산도 디지털청에 일괄 계상해 각 부처에

배분하여 집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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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 지자체별로 상이한 행정 시스템의 표준화와 클라우드화 추

진. 이를 통해 민원(주민기본대장 발급), 세금 납부(국세, 지방세)

관련 서비스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인적·재정 부담을 완화

- 셋째, 마이넘버카드(한국의 주민등록증)을 건강보험증, 운전면허
증과 통합하여 저조한 마이넘버카드 보급률*을 개선

* '16년부터 시작된 마이넘버카드 보유율은 인구의 약 72.8% (2023.11.30. 시점)

- 마지막으로 의료, 교육 , 방재 , 아동 , 모빌리티 , 거래(발주·청구·결
제) 분야를 준공공분야로 지정, 분야별로 데이터 표준화, 플랫폼
구축을 시행하여, 국가·정부기관·민간사업자의 서비스 연계를 도모

<일본 디지털청이 지향하는 모습>

[자료: 디지털청, "디지털 사회의 실현을 향한 중점계획"]

①건강·의료·간호 ④아동

- 민간 PHR(Personal Health Record) 서비스의 활용 촉진
- 온라인 진료의 활용을 위한 기본방침 책정
- 데이터의 연계·활용을 위한 플랫폼 정비

- 교육·보육·복지·의료 등의 데이터를 분야 구분 없
이 연계시켜, 지원이 필요한 아동과 가정의 수요
에 맞는 알림형 지원에 활용하는 실증사업을 실시

②교육 ⑤모빌리티

- 가정과의 원활한 커뮤니케이션을 포함한 교무의 디지털화
- 교육데이터의 활용 촉진
  (데이터의 표준화, 플랫폼 관련 대책 추진, ID 검토)

- 모빌리티 관련 데이터의 유통촉진을 위한 검토·개발·실증
- 3차원 공간ID를 포함한 디지털 인프라를 정비

③방재 ⑥거래(수발주·청구·결제)

- 방재정보의 아키텍처를 검토해, 데이터 연계를 실
현하기 위한 플랫폼을 구축

- 지방공공단체의 방재업무 디지털화

- 중소기업의 백오피스의 디지털화를 위해 수발
주의 디지털화, 표준화된 전자 송장을 보급

- 수발주에서 결제까지 거래 전체의 데이터 연계를 가
능케 하기 위해 필요한 데이터 표준·연계기반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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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디지털 규제 개혁 (’22년 10월 발표)

ㅇ '22년 10월, 일본 정부는 각종 법령에서 규정된 육안, 대면, 상주,

현장조사 등을 의무화하는 '아날로그 규제' 조항 9,125개 중

99%(9,029개)를 '24년 통상 국회 시점까지 개정할 계획을 발표

- 고노 디지털청 장관은 기자회견에서 "아날로그 규제를 없애고

현장의 생산성 향상과 유연한 근무 방식 , 신기술 활용을 통한

경제 성장으로 연결하고 싶다"고 의의를 설명

- 예컨대 정기 검사 및 점검 시, 육안이나 현장조사 등을 의무화(1

단계)하는 규제는 1,036개 조항인데, 센서나 카메라 등을 이용해 원

격으로 실시하거나(2단계), 인공지능(AI) 등을 활용해 자동화 또는

무인화(3단계) 중 하나를 허용토록 법령, 정령을 모두 재검토

-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의무화하는 '작업 책임자'의 상주도

디지털 기술로 안전 확인을 대체할 수 있는 경우 , 상주하지

않아도 되는 방향으로 검토

<일본의 아날로그 규제 항목 및 예시>

규제 내용 조항수
진행중인 비대면 실증 안건 예시

비대면 실증 예시 활용 기술

육안
사람이 현장에 직접 가서 시설, 설비 
등이 적합한지를 육안으로 판정 요구

2,933 모니터링
드론, 영상분석 

기술 등

현장 감사
시설, 설비 적합한지를 사람이 현장에 
직접 가서 서류, 건물 등을 판정 요구

74
안전검사·점검, 

자연물 등 실지조사 

도면 등 영상분석, 
화면분석, 레이저, 

거리측정기, 로봇, AI 등

정기 검사 및
점검

시설이나 설비 상황 등이 적합한지를 
일정기간, 일정 빈도로 판정(제3자 검
사, 자체 검사) 요구

1,036
구조물, 시설물 상태, 
지표면 하부 설비, 
환경(수질·대기) 점검

센서, AI 분석, IoT 
비파괴검사기술, 
원격시스템 등

상주 및 전임
사업소나 현장에 상주하고, 겸임하지 
않고 임무를 수행할 것 요구

1,062
특정 기술·경험 

보유자의 업무 대체
원격조작, 카메라 

등

대면 강습
국가 자격 등의 강습을 온라인이 아닌 
대면으로 실시 요구

217
온라인 

법정교육과정 실증
학습관리시스템 등

서면 게시
국가자격증 등 증명서를 대면 확인 또는 
종이 발행으로 특정 장소에 게시

770 - -

방문 열람 
공적 기관의 방문이 요구되는 공적 
정보 열람 건

1,431 정보 열람 실증
정보 가공 및 유용 

방지 기술 등

[자료: 디지털청, KOTRA 도쿄무역관 자체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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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또한 아날로그 절차를 대체할 수 있는 디지털 기술 활용도 촉진.

7가지 규제의 종류와 활용 가능한 디지털 기술, 해당 기술 보유

기업의 대응 관계를 맵핑한 "테크놀로지 맵"을 활용해 각 부처·

지자체에 디지털 기술 사용을 촉구

<테크놀로지 맵을 활용한 디지털 기술 사용 촉진>

[자료 : 닛케이크로스테크]

 ➌ 디지털 행·재정개혁회의 (’23년 10월 발족)

◦ ‘23년 10월, 기시다총리를의장으로한「디지털행·재정 개혁회의」가
발족. 기존에 각 부처에서 산발적으로 추진하던 디지털 사업의

구심점을 만들어 추진력을 강화

- (구성) 기시다 총리를 의장으로 디지털행재정개혁담당 장관, 내각관방

장관이 부의장, 각 부처 장관과 유식자가 구성원. 사무국은 내각

관방에 설치, 국세청 장관이 사무국장 담당

- (목표) ①지역의 공공서비스 시스템 통일·공통화 ②디지털 활용을

저해하는 규제·제도 재검토 ③EBPM(Evidence Based Policy Making)

활용한 정책 효과의 가시화 및 예산사업 재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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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야) 7가지 중점분야으로 ①교육 ②교통 ③노인 돌본 (간병 ) ④

육아 ·아동 복지 ⑤방재 ⑥인바운드·관광 ⑦스타트업을 지정
 

[자료 : 일본경제신문]

◦ 아울러, 기존에 각 부처에서 산재해 추진중이던 중요 과제의 추

진력 강화를 위해 동 기구 산하에 규제개혁추진회의, 디지털청,

행정개혁추진회의, 디지털도시국가사상실현회의를 배치

[자료 : 일본경제신문]

분야 주요 과제 주요 시책

교육
· 지자체 간 디지털 교육 격차
· 교사 부족·장시간 노동

GIGA 단말이나 교무(교사) 시스템의 
통일·공공조달, 디지털교재 활용 등

교통 · 지방 운전기사 부족 
라이드 쉐어(택시가 부족한 장소 
·시간대에 한해), 자동운전·드론의 사업화

노인 돌봄(간병) · 개호 인력 부족
개호 사업자의 DX 지원, 온라인 진료 
확충,  등 개호 인력배치 기준 완화 등

육아·아동 복지
· 보육원 업무 부담
· 육아 가정의 부담

DX 통한 보육 현장 부담 경감, AI활용 
지원상담 등

방재 · 피난소의 다양한 니즈 수렴
재난 시, 마이넘버카드 활용해 피해자 
대응 고도화, 방재 테크 스타트업 활용 

인바운드·관광 · 외국인의 이용 서비스 개선 출입국 수속 간소화 등

스타트업 · 스타트업 성장 촉진 공공조달에 있어서 스타트업 참여기회 확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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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  

 ➊ 세제 지원 

ㅇ 일본정부는 산업 분야의 디지털 전환 촉진을 위해 DX 투자촉진세제,

중소기업경영강화세제 등 IT 관련 세제 혜택을 적극 시행 중

- DX 투자촉진세제는 클라우드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련 투자에

대해 3%의 세액 공제 혹은 30%의 특별상각 인정

- 중소기업경영강화세제는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설비투자 *전액에

대해 즉시상각, 또는 10%의 세액 공제**를 인정

* 기계·설비의 자동제어화, 원격조작화, 가시화 등을 가능케 하는 디

지털화설비(C유형)에 해당

** 자본 3,000만 엔 초과 1억 엔 이하의 법인은 7%

<일본 정부의 IT 및 디지털 관련 세제 지원책> 

[자료 :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 총무성]

명칭 도입 관련 성청 개요

중소기업 

방재·재난 감축 

투자촉진세제

‘19.3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

자연재해 등에 대한 사업계속력 강화계획의 일

환으로 무정전(無停電) 전류장치 등에 20%의 

특별상각 인정 
중소기업 

투자촉진세제
‘20.4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설비투자 전액에 대해 세

액 공지 7%, 또는 30% 특별상각 인정

5G 투자촉진세제 ‘20.8 총무성
전기통신사업자의 5G 관련 설비투자에 대해 

15%의 세액 공제나 30%의 특별상각을 인정

연구개발세제 ‘21.4 경제산업성
클라우드 소프트웨어 관련 연구개발 기업이 법인세

에서 시험연구개발비 일정액을 공제받을 수 있음

중소기업경영강화

세제
‘21.6

경제산업성/

중소기업청

소프트웨어를 포함한 설비투자 전액에 대해 즉시상각. 또는 

10%의 세액 공제(자본금 3,000만 엔 초과 1억 엔 이하의 

법인은 7%)를 인정

DX투자촉진세제 ‘21.6 경제산업성
클라우드기술을 활용한 디지털 관련 투자에 대하여 3%

(혹은 5%)의 세액 공제 또는 30%의 특별상각을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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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시장 환경 조성 

ㅇ 경제산업성은 기업의 디지털 경영을 위한 실천사항을 담은 ’디지

털 거버넌스 코드‘를 배포했으며, ’DX 인증제도 ‘를 통해 일정 조

건을 충족한 기업에 인증을 부여

- ’디지털 거버넌스 코드‘는 기업이 디지털 경영을 위해 비즈니스모

델, 전략, 성과, 조직 등 측면에서 어떤 변화가 필요한지에 대한

기준을 제시, 각 분야별로 우수 DX 사례인 ’DX 명부‘를 소개

- ’DX 인증제도‘는 디지털 거버넌스 코드에서 제시된 일정 기준을

충족한 기업을 인증하는 제도이며, 인증 기업에게는 인증 로

고마크 이용, 중소기업 설비투자 자금 융자 금리 우대, DX투자

촉진세제 등과 같은 혜택을 제공

<기업 DX추진 정책의 전체 도표>

[자료 : 경제산업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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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일본 기업의 DX 추진동향      

ㅇ 일본 정보처리추진기구(IPA)「DX백서 2023」에서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일본 대기업의 DX 추진비율은 94.8%로 매우 높은 편이나,

중소기업은 39.6%에 그쳐 격차가 매우 큰 편

ㅇ 일본 기업 중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아날로그 데이터의 디지털화
(Digitization) 및 업무 효율화(Digitalization)에서 성과를 경험한

기업 비중은 70%대를 기록하며 미국기업과의 차이가 없음.

- 한편 디지털을 통한 신규 제품·서비스 창출(Digital Transformation)

성과를 얻은 기업은 24.8%로 미국 71.3%와 비교 시 매우 낮음

<디지털 전환 정책의 범위> · Digitization : 문자, 음성 등 기존의

아날로그 자료를 디지털 데이터화

· Digitalization : 개별 업무･제조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 Digital Transformation(DX) : 조직의

전체 업무･제조 프로세스의 디지털화.

디지털 기술로 신규 비즈니스를

개발하여 새로운 부가가치 창출

ㅇ 일본 기업의 DX 추진 시 가장 큰 장벽으로 ①IT인재 부족, ②기업의

레거시 시스템(legacy System)을 지적

- IT인재가 부족하다는 응답(41.7%)은 미국 , 중국 , 독일 대비

훨씬 많았으며 , 특히 AI-데이터 분석 전문가가 크게 부족

- 경제산업성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 기업의 80%가 레거시 시스

템*을 갖고 있으며, 이로 인해 응답 기업의 70%가 자사 디지털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응답
* 기업의 낡은 기술, 방법론,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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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DX 추진율 및 성과 

ㅇ (추진율) 대기업은 높은 편인 반면, 중소기업은 현저히 낮음

- 일본 대기업(종업원 수 1,001명 이상) 중 ’DX를 추진 중*‘이라 응답한

비중은 94.8%로 미국(81.7%)과 비교해도 소폭 높음

* ‘전사 전략에 따라 전사적 DX 추진 중’ , ‘전사 전략에 따라 일부 부문

DX 추진 중’, ‘부서 개별로 DX 추진 중’ 세 가지 응답을 포함

- 반면, 일본중소기업(종업원수 100명이하) 중 ‘DX를 추진하고 있지 않다’고

응답한 비중은 57.7%로 미국(23.8%)과 격차가 큼

- 업종별는 미국과 유사하게 금융업, 보험업 등의 DX 추진율이 높

은 반면, 노동집약적인 서비스업은 추진율이 낮게 나타남

<일본 기업 규모별 DX 추진 비율>

[자료 :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 「DX백서 2023」]

ㅇ (성과) ‘신규 제품·서비스 창출’보다 ‘업무 효율화’에 편중

-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아날로그․물리 데이터의 디지털화

(Digitization)’ 성과가 있다고 응답한 일본 기업 비중은 76.1%로

미국과 큰 차이가 없음



23

Global Market Report 24-005

- ‘업무 효율화에 따른 생산성 향상(Digitalization)’에서 성과가 있

다고 응답한 일본 기업 비중도 78.4%로 미국과 큰 차이가 없음

- 반면,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규 제품·서비스의 창출”에서 성

과가 있다는 응답 비중은 일본(24.8%)과 미국(66.8%)의 차이가 큼.

- 특히, “고객 가치 창출을 위한 비즈니스모델의 근본 변혁”에서 성과

가 있다는 응답은 일본 21.5%, 미국 71.3%로 디지털 트랜스포메이

션(Digital Transformation) 부분에서 현저한 격차가 존재

<일본 기업의 DX 추진 내용 성과(n=218)>

[자료 : 독립행정법인 정보처리추진기구(IPA) 「DX백서 2023」]

나. DX 추진 과제

◦ 일본 기업의 DX 추진 시 가장 큰 과제는 디지털 인재 부족

- 일본 총무성의 ‘23년 설문조사에 따르면, DX 추진의 가장 큰 장
벽은 ’디지털 인재 부족(41.7%)‘이며, ’디지털 기술 지식 부족(30.7%)‘, ’
아날로그 방식의 문화·가치관 보유(29.5%)‘가 뒤를 이음

- 일본기업의 ’디지털 인재 부족’에 대한 응답(41.2%)은 미국(20.7%),
중국(30.7%), 독일(33.0%)에 대비 높고, 특히 'AI-데이터 분석 전
문가'가 재직 중이라고 응답한 일본 기업은 21.2%로 60%를 넘는
미국, 중국, 독일과 비교 시 매우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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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디지털인재확보방법은 ‘사내 기존 인력의 재배치 및 육성’이라는 응답이

31.7%로가장많았으며, ‘채용(신규·중도)’이가장많았던미국과상이

<DX를 추진함에 있어서의 과제, 장벽>

[자료 : 총무성 「정보통신백서 2023」]

ㅇ 일본의 DX를 방해하는 요인으로 '레거시 시스템(legacy System)’

이 지적. 이는 낡은 기술, 방법론, 시스템, 소프트웨어 등을 의미

- 경제산업성의 설문조사에 의하면, 응답 기업의 80%가 레거시 시

스템을 갖고 있으며, 또 응답 기업의 70%가 레거시 시스템이 디

지털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고 응답

- 레거시 시스템을 갖고 있다고 많이 응답한 산업 분야는 상사·유

통(77.7%), 금융(62.0%), 소재 제조(49.2%), 기계 제조(45.7%) 순임

ㅇ 레거시 시스템은 사내 문서 정비, 데이터 연계 등을 크게 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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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정보시스템·유저협회에 따르면, 걸림돌이 된다고 느끼는

이유는 '문서가 정비되어 있지 않아 조사 시간이 오래 걸림

(49%)', '레거시 시스템과 데이터 연계가 어려움(46%)'이라는 응답 비

중이 많았음

- 다음으로 ‘다방면에서 영향을 미치고 있기 떼문에 테스트에 시간이

걸림’, ‘기술적 제약이나 성능의 한계가 있음‘ 등을 지적

< 업종별 레거시 시스템 비율 >

(단위 : %)

[자료 : 경제산업성 「DX리포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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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의 디지털 경쟁력 현주소는? IMD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

◇ 2022년 9월 발표된 스위스 비즈니스스쿨 IMD의 <세계 디지털 경쟁력 순위(Digital 

Competitiveness Ranking)>에서 일본은 63개국 중 4년 연속 하락한 29위를 기록

◇ 평가 요소(Factor)인 「지식(Knowledge)」, 「기술(Technology)」, 「미래 준비성(Future 

rediness)」 중, 「지식」은 ‘19년 25위에서 28위로, 「기술」은 24위에서 30위로, 「미

래 준비성」은 24위에서 28위로 하락

◇ 먼저, 「지식」의 하위 요소(Sub-factor)를 살펴보면, 「인재(Talent)」는 ’22년 50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인재의 「국제 경험(International experience)」과 「디지털/기술적 스킬
(Digital/Technological skills)」이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 반면 다른 하위 요소인 「과

학적 집적(Scientific Concentration)」은 14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인데 특히 과

학적 집적 중 「교육 및 R&D 분야의 로봇(Robots in Educational and R&D)」, 
「최신기술 특허 보조금(High-tech patent grants)」 부분이 우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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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째로, 「기술」의 하위 요소인 「규제 프레임워크(Regulatory framework)」는 47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이민자 법률(Immigration laws)」이 국제 기준에 비춰 매우 부족
한 것으로 평가. 반면 다른 하위 요소인 「기술 프레임워크(Techonological 
framework)」는 8위로 비교적 높은 순위인데, 특히 「무선 브로드밴드(Wireless 
broadband)」 부분이 우수

◇ 마지막으로 「미래 준비성」의 하위 요소인 「비즈니스 민첩성(Business agility)」이 
62위를 기록했는데, 특히 「기회와 위기에의 빠른 대응(Opportunities and threats)」, 
「빅데이터와 어날리틱스 활용(Use of big data and analytics)」이 매우 부족한 것으로 
평가

◇ 참고로 아시아 주요국 순위는 싱가포르 4위, 한국 8위, 대만11위, 중국 17위

◇ 다카쓰 나오시 IMD 동북아 대표는 "문화적으로 유사한 한국, 대만과는 달리 일본은 
변화의 부재가 두드러지며, 이는 국민성, 문화의 문제라기보다는 조직의 우선순위
와 인센티브 등 제도 설계*에 기인한 측면이 크다“고 언급

  * 일본의 멤버십(Membership) 고용제도 : 채용시 직무를 나누지 않고, 종업원의 소
속 부서와 근무지는 회사가 결정. 능력 부족을 이유로 하는 해고는 엄격히 제한되
고 종신고용이 원칙. 이로 인해 직원들의 자율적인 경력 관리가 어렵고, 관행 주
의·선례주의가 발생하기 쉬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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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일본 DX에 따른 산업별 기회요인 및 유망품목 

ㅇ 일본 DX에 따른 산업별 기회요인 및 유망품목 (총괄표)

산업 과제 및 기회요인 유망 제품·서비스

제조업

- 생산가능인구 감소와 함께 생산설비 노후화, 

최신 생산기술 부족이 심각

- ‘22년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 수가 지난 20

년간 최다. 숙련공 부족, 노동자의 고령화가 

원인으로 지목

생산·검사 공정 AI 활용, 

산재 방지를 위한 디지털 

기술, 산업용 메타버스 등

물류·운송

- ‘24.4월부터 트럭 운전기사 초과 근무시간 제

한으로 물건 수송능력 감소가 크게 우려

- 인구 감소, 고령화로 지방의 버스·택시 운전기

사가 매우 부족

물류 운송, 창고 관리 솔루션, 

운반로봇, 자율주행 기술, 

드론 배송, AI 배차서비스 등

통신·
정보보안

- 전 산업의 DX, 지방 디지털 인프라 수요를 

기반으로, 5G, 6G(Beyond 5G) 도입 위한 무

선통신 장비, 부품 수요는 확대 일로

- 최근 일본 정부기관, 지자체, 의료기관 등을 표

적으로 한 랜섬웨어, DDoS 공격이 증가세

에너지 효율화 기술, 

무선통신장비·부품, 차세대 

통신(6G, 오픈랜, IOWN 등) 

관련 기술협력, 보안 솔루션, 

인증 기술, 보안교육 컨텐츠

에듀테크

- 일본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의 주당 노동시간이 

OECD 조사 대상국 중 최장

- 직장인 리스킬링(재학습), 한국어, 프로그래밍에 

대한 교육 수요가 증가 

교사업무 생성형 AI 활용, 

직장인 리스킬링, 프로그래밍· 

한국어 교육 컨텐츠 등

노인돌봄
(간병)

- 고령화율이 세계 최고. 2025년에 노인돌봄(간병) 

인력이 32만 명 부족할 것으로 추산

- 후생노동성에서는 노인돌봄 로봇, 요양업무 

ICT화 등 관련 다양한 실증실험 실시 중

이동·기립 보조 로봇, 

낙상·갇힘·욕창 방지 기술, 

심박수·수면 모니터링,  

보행상태 측정 기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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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본 DX 관련 시장 규모

- 정부의 디지털 정책과 함께 기업들의 DX 활동이 본격화되며

일본 디지털 시장은 지속 확대 추세

- 후지키메라총연에 의하면, ’22년 일본의 DX 관련 시장 규모

(투자액)은 2조 7,277억 엔으로 전년 대비 17.5% 성장

- ‘30년에는 6조 5,195억 엔으로 ’21년 대비 2.8배 확대될 전망

<일본 DX 시장 규모 (총 투자액 기준)>

[자료 : 후지키메라총연]

가. 제조업 

 ➊ 과제 및 기회요인

ㅇ 일본 제조업계는 생산인구 감소와 함께 생산설비 노후화 ,

최신 생산기술 부족이 심각

- 경제산업성의 면담조사(‘23.5)에 따르면, 일본 공장은 30년 전에

도입된 기계가 많아 비효율적

- 또한 예전에는 일본 제조업의 생산 노하우가 강점이었지만, 지

금은 중국, 인도가 보유한 완전 자동화 기술 등 최신 기술이 부

재한 점이 약점으로 부각

2022년 2030년 예측 ‘21년 대비
산업 전체 2조7,277억 6조5,195억 2.8배

제조 2,990억 8,130억 3.1배
유통·소매 669억 1,852억 3.6배
금융 3,020억 8,880억 3.6배
교통·운수·물류 3,842억 1조1,795억 3.7배
부동산·건설 502억 1,514억 3.5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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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산업성의 공장 설비 관련 면담조사 결과>

업 계 면담 내용

학계

국내 공장에는 제품 개발 기능만을 남겨 둬선 안 됨. 마더 공장(Mother 
Factory)은 국내, 생산은 해외라면 해외 공장에서의 원가절감 효과에 따른 
이익 배분이 해외로 빠져나가 국내로 환류되지 않음. 생산기술도 국내
에 남겨둘 필요가 있음

기계
일본 공장은 30년 전에 만들어진 기계로 비효율적. 다른 나라로 옮겨도 생산
성이 낮음. 제조 기계 자체의 업그레이드가 필요한 상황. 중국·인도가 가진 
완전 자동화 공장의 기술은 국내에 없음

전기
일본에 최첨단 공장을 만들려고 하는데, 현재 인력은 중국이 가장 우수
하고, 자동화 측면에서는 말레이시아가 숙달되어 있기 때문에 그 좋은 
점을 역수입해, 일본 토카이 지역의 최첨단 공장에 반영하려 함

시스템 

개발(Sler)

일본에 공장을 짓는 장점이 없음. 예전에는 일본 업체들이 노하우가 있었지
만, 지금은 일본에 최신 생산기술이 없는 상황. 기업들이 해외로 이동한 결과, 
제조업 경쟁력이 저하된 측면도 있음. 반면 유럽, 미국 제조업체들은 공장 
생산이 핵심이라는 것을 알고 오랫동안 생산기술에 대한 투자와 인수를 진행

[자료 : 경제산업성]

ㅇ 또한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 수가 지난 10년 간 축소되지 않음.

숙련공 부족, 노동자의 고령화가 원인으로 지목

- '22년 제조업계의 산업재해로 인한 사상자 수는 26,694명을 기

록, 지난 10년간 25,000명에서 28,000명을 추이

- 이러한 산업재해 배경은 숙련공 부족, 노동자의 고령화가 존재.

- 일본산기신문의 인터뷰에서 안전·노무 담당자는 “(제조업계 산업재해가

줄지 않는 이유는) 새로운 기술자에게 기술 전승이나 안전교육이

잘 이뤄지지 않았고, 고령화로 숙련된 기술자가 감소한 것이 주요

원인”이라고 언급

<2022년 제조업 산재 발생 현황 등>

◇ 후생노동성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제조업 산재 사고 원인은 끼임(24.0%), 
넘어짐(21.6%), 무리한 동작(10.9%), 추락·낙상(10.7%), 절단·마찰(8.7%) 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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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아울러 OT 분야 강자인 일본은 향후 설비의 제어기술(OT)과

정보기술(IT) 융합의 가속화로 인한 경쟁력 하락을 크게 우려

- OT, IT 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현격한 차이가 존재

- (OT) 하드웨어인 수치제어장치(CNC)와 생산설비 제어장치(PLC)의

일본의 글로벌 점유율은 각각 65.2%, 37%를 차지(‘17년 기준)

- (IT) IT시장에서 일본의 점유율은 4.5%이며, 세부적으로 제조실행시스템

(MES)과 경영자원관리시스템(ERP) 점유율은 각각 17.6%, 1.9%.

- 일본은 지멘스의 '엑셀러레이터(Xcelerator)’와 같은 IT-OT 융합 서비스

(제조공정 디지털화) 등장으로 시장 경쟁력 하락을 크게 우려

<OT시장과 IT시장의 전세계 점유율>

[자료 : 경제산업성 「모노즈쿠리백서 2021」]

◇ 사고 세부업종은 식료품제조업(30.5%), 금속제품제조업(15.0%), 화학공업
(7.7%), 수송기기등제조업(6.9%), 일반기계기구제조업(6.5%) 순

◇ ‘22년 후생노동성 조사에 따르면, 제조업 기업 중 "기술 계승"에 어려움이 
있는 기업은 59.5%로 산업 평균인 41.2%를 크게 초과

◇ 총무성 노동력 조사에 따르면, 고용자 전체에서 60세 이상 고령자 비율이 
18.4%로 ’02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 또 전산업 산재 사상자 중 60세 이상
이 차지하는 비율도 28.7%로 역대 최고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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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➋ 유망 제품·서비스 

◦ ①생산, 검사 공정 AI 솔루션

- 후지키메라총연에 따르면, '25년도 일본 제조업 AI 시장 규모는
'22년도 대비 22.1% 증가한 4,429억 엔으로 전망. 이는 AI
시장에서 금융업에 이은 큰 규모. 특히 공정별로는 생산 , 검사
공정의 AI 도입이 활발할 것임을 전망

- 예컨대, 1) 생산성 향상을 위한 최적화 2) 생산라인의 이상 예측
및 예방 관리 3) 로봇제어설비 자동화 4) 제품 품질관리 AI 검사*

등에 대한 수요가 높음

* 기존 영상 검사는 고가로 도입 못하는 중소기업도 다수. AI 도입을 통
해 영상 검사의 유연성을 개선할 것으로 기대

◦ ②산재 방지 시스템 : 작업장의 계단, 지게차나 작업자의 헬멧 등
의 IoT센서를 통해 AI가 위험을 감지 및 주의를 환기하
는 시스템, 숙련자의 위험 감지 노하우를 AI에게 학습해 타
직원들이 활용 등 다양한 산재 방지기술

◦ ③산업 메타버스 : 디지털 공간에 작업현장을 재현해, 메타버스를
통해 숙련된 작업자가 원격에서 작업이 가능한 산업 메타버스.
<2023 하노버 산업박람회>에서 카와사키중공업과 美마이크로소
프트가 공동 작업 메타버스 시스템을 시연 

<일본 제조업계 유망 DX 제품·서비스 사례> 

결함 예측 솔루션 (에이아이큐브) AI 위험감지 카메라 (JFE스틸) 산업 메타버스 (카와사키중공업 

①생산, 검사 공정 AI 솔루션, ②산재 방지 시스템, ③원격 작업·훈련을  

위한 산업 메타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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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회사명 품목 주요 내용

생산, 
검사 등 
공정 AI 
솔루션

에이아이큐브
결함 예측 

솔루션 

제조업 현장에 AI의 피킹, 외관 검사, 예측을 정교화
하기 위해 필요한 유사 데이터를 AI로 생성하는 
서비스 'Alliom' 제공. 제조업 현장의 AI 학습에 기여

다이셀
플랜트 이상 
감지 솔루션

플랜트 이상 징후를 조기에 포착해 운전 조작 
조건을 최적화하는 ‘자율형 생산 시스템’ 운영. 
플랜트 운전에 변조 발생시, 감지와 대응이 빨라
짐. 업무 효율화로 연간 100억 엔 비용 절감 예상

스바루
불량 판정 
솔루션

후지쓰 등과 공동으로 캠축 연마가공에서 모든 
공작물의 품질을 실시간으로 예측해 불량을 판정하는 
AI 모델을 개발. 제조 과정에서 설비와 공구의 상태, 
가공 조건 등을 조정해 불량 발생률 삭감을 기대

코마츠 
제작소

프로세스 
자동화·최적화

건설기계에 IoT기기 부착해 자동화·데이터 
수집, 디지털트윈·AI 활용한 통계·지형·시공계획
의 3D화, 시공 프로세스 자동화 및 최적화

브리지스톤 원격 점검
타이어의 공기압·온도를 디지털솔루션 ‘Tirematcis’로  
원격 점검. 이를 통해 사고 사전 예방 및 일본 900개 
거점에서 신속한 유지보수 제공

쿠보타
효율 개선 
솔루션, 

자동운전 등

트랙터, 컴바인과 IoT센서를 결합한 데이터기반의 
영농지원 서비스 ‘KSAS’. 이를 통해 작업효율 
개선, 비료 비용 절감. GPS 탑재한 자동운전·
무인화 농기계 개발 통해 KSAS와 연계 추진

산재 

방지 

시스템

JFE스틸
계단, 지게차 

등에 AI 카메라

계단, 지게차 등에 인공지능(AI) 카메라를 설치. 
승강 시 난간을 잡지 않는 직원에 음성으로 
주의를 환기하는 시스템을 실증 실험 중

미쓰이화학
숙련자 노하우의 

AI 학습
숙련자의 위험 감지 노하우를 AI에 학습시켜 
신입사원이 활용할 수 있는 AI시스템 구축

토다건설
낙상 위험 
감지 헬멧

무라타제작소 등과 함께 작업자의 헬멧에 가속도 
센서를 부착하여 낙상 위험을 감지하는 시스템을 
실증 실험 중

메타

버스

카와사키

중공업
산업 메타버스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IoT 관리 플랫폼 
'Azure'을 도입. 산업용 로봇의 고장 발생 시 
가상 환경을 활용해 자동화, 시뮬레이션 통한 
신속한 복구, 원격지에 있는 기술자로부터 
조언, 지원, 협업 등 가능

[자료 : 각 언론사 자료를 KOTRA 도쿄무역관에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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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현장 인터뷰 

국내 제조 AI 예측·제어 솔루션 개발사, 인이지(INEEJI)
   ※ 자료 : KOTRA 인터뷰 자료(‘23.10)

Q1. 귀사 솔루션 도입 시 기존 대비 어떤 점이 개선되는지요? 

A1. 자사 AI 솔루션은 추가 설비 투자 없이 도입 가능하며, 기존 도메인 제조
방식과 비교 시 평균 3%이상의 도입 효율이 있습니다. 최적화의 주요 도
출 결과로는 산업 공정 상 전기료 감소, 생산품의 품질 향상, 생산량 증
가입니다.

Q2. 일본 시장에 유사한 솔루션을 제공하는 경쟁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요? 
또 동 분야에서 일본 대비 한국 기업의 강점은 어떤 것일지요?

A2. 일본에서 제조 산업에 '설명가능 인공지능(XAI)'을 도입한 경쟁업체는 
없으나, 산업별로 공정 제어·최적화를 위한 경쟁업체는 글로벌사인 ABB, 
ASPENTECH, AVEVA 등이 있습니다. 일본은 제조업과 하드웨어 강국이며, 
한국은 소프트웨어의 강국입니다. 이러한 한국의 소프트웨어 기술을 일본
의 탄탄한 제조산업과 하드웨어를 기반으로 도입 가능한 점이 한국 기
업의 경쟁력이라고 생각합니다.

Q3. 현장에서 느끼는 일본 기업의 AI 서비스 관심도는 어떠하신가요?

A3. 가트너의 제조산업 경쟁력에 대한 조사 자료(’22년)에 의하면, 일본의 제조업 
CEO가 DX 분야에 있어 가장 우선순위로 AI기술을 도입하고자 하는 부분
이 생산 일관성 확보 및 공정 최적화 분야입니다. 이는 일본 노동력의 고
령화, 생산가능 인구의 감소, 생산설비 노후화 등에 의한 기업의 니즈를 
반영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대규모의 제조기업이 우선적으로 고려
하는 DX화의 부분도 노후설비 교체나 관련 시설 증설을 위한 설비투자 
부문입니다. 현장에서 일본의 제조사들을 만나보면, DX에 대한 인식을 갖
고 실질적인 DX조직을 구성하거나, 혹은 이미 추진하고 있는 부분도 많
이 접할 수 있습니다. 반면, 기존의 제조 생산방식의 Digitalization 단계에 직
면한 기업들도 많이 있습니다. 

Q4. 일본 시장 진출 진행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까요?

A4. 자사가 일본 진출을 시작하기 전,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일본 시장 진출에 
꼭 필요한 조언들을 찾아본 적이 있습니다. 그 때 가장 많이 접한 정보
가 "일본은 시간 투자형 시장"이라는 점이었습니다. 모든 선배 기업들이 
하나같이 일본의 시간 투자형 시장에 대해 조언을 하고 계셨는데, 이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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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것 같습니다.
    
   일본의 문화가 한국과 많이 다르고, 우리가 표면적으로 인지하고 있던 일

본의 문화와 실제 비즈니스 간의 문화와도 큰 차이가 있다는 점을 사전에 
충분히 인지하고, 인내를 가지고 일본 시장 진출을 시작하셔야 한다는 점
을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일본에 진출한 다양한 글로벌 기업과 매월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는 자리
에서 같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린다." "세심
한 부분까지 요구하는 시장이다.", "관계를 형성하고 나서 업무 제안을 하
는데까지 시간이 너무 많이 소요된다." "POC하기로 결정하는데까지 2년이 
걸렸다.", "프로젝트 계약을 실질적으로 진행할 카운터 파트가 어디인지 알 
길이 없다.'" 등 너무 많은 사례들이 있습니다. 

   일본은 새로운 것을 받아들이는데 적극적인 시장이 아니고, 아무도 시도하지 
않은 처음이 되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기 때문에 이러한 점에 대해 충분히 
인지한 후 일본 진출을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Q6. KOTRA와 같은 정부기관에 지원을 희망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A6. KOTRA 도쿄무역관에서 자사의 일본 진출에 큰 도움을 주고 계시는데요, 아
무래도 기업의 가장 큰 니즈는 일본으로 비즈니스 확대를 위한 고객사 
확보에 가장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KOTRA를 통해 한국의 스타트업들이 일본 고객사와의 프로젝트 확대가 
가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Q7. 일본 DX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요? 

A7. 일본은 직접 영업을 통해 진출하기 어려운 시장입니다. 일본의 고객들은 
신뢰하는 누군가의 소개가 아니고서는 직접 컨택을 통해 소개하는 제품이
나 서비스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하고, 안정화된 시스템 변경을 통한 문제 
발생에 대한 책임, 이런 것을 극도로 꺼려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고객사에 새로운 제품을 소개하거나, 제안하기 위해서
는 일본의 상사나 믿을 수 있는 파트너사를 통해 연결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일본 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일의 시작과 끝까지 책임감을 갖고 시작
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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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물류·운송업 

 ➊ 과제 및 기회요인

◦ ’24년 4월부터 트럭 운전기사 등 운송업계에 대한 초과근무시간
제한(연 960시간)으로 물건 수송 능력 감소가 크게 우려. 일본에서는
이를 “2024년 문제”라 통칭

- 운송업이 아닌 다른 업종은 대기업 ’19년도, 중소기업은 ’20년도부터 연
720시간 초과근무시간 상한을 도입. 운송업계는 5년간 유예기간을 거친
’24년도부터 연 960시간 상한 실시

- 이로 인해, 트럭 운전기사 노동시간이 줄어들고 물류업계의 물건
수송 능력이 감소될 가능성을 우려. 노무라종합연구소는 어떤
대책도 취해지지 않을 시, ’25년은 전국 수하물의 28%, ’30년은
35%가 운반할 수 없다고 추산

<트럭 운전사 근무 환경 변화>

 [자료: 후생노동성]

◦ 뿐만 아니라 인구 감소, 열악한 노동여건으로 물류업계 인력 부족이
심각하며, 아날로그적 작업 방식, 상관습이 생산성을 저해

- 일본 화물 자동차 운전기사의
‘22년 6월 유효구인배율은
2.01이며, 이는 전직업 평균
1.09의 약 2배에 달함. 구인
희망 수에 비해 구직자 수가
매우 적음

<화물 자동차 운전기사 유효구인 배율>

 [자료: 국토교통성]

* 유효구인배율 : 월별 유효구인 수를 월별 유효구직자 수로 나눈 값

구분 현행 개정 비고

시간외 근로 상한 없음 연간 960시간 노동기준법

구속시간
(노동시간+휴게시간)

1일 최대 16시간
연 최대 3,516시간

1일 최대 15시간 (장거리는 16시간)
연 최대 3,400시간 고시

1일 휴게시간 계속 8시간 계속 11시간
(9시간 하회하지 않도록) 고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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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트럭 운전기사 노동 여건

- 연간 소득액 : ’21년 기준 전산업 평균(489만 엔) 대비 대형 트럭 운전기사(463만 
엔)는 5% 낮고, 중소형 트럭 운전기사(431만 엔)는 12% 낮음

- 연간 노동시간 : ‘21년 기준 전산업 평균(2,112시간) 대비 대형 트럭 운전기사(2,544
시간)는 432시간 길고, 중소형 트럭 운전기사(2,484시간)는 384시간 김

- 노동자 연령 : 고령화가 급속히 진행중. 30대 이하 트럭 운전기사 비율은 ’08년 42%
에서 ‘18년 27%로 감소. 50대 이상 기사 비율은 ’08년 35%에서 ‘18년 42%로 확대

- 일본 트럭 운전기사의 장시간

노동의 주요 요인은 짐의

하역, 하역 대기 등 아날로그적인

작업 방식에 크게 기인. 트럭

운전기사의 노동조건 개선을

위한 하역 대기시간의 축소,

하역작업의 효율화에 대한

요구가 높음

<트럭 운전기사의 평균 구속시간 세부내역

(하역 대기가 있는 경우)>

[자료 : 내각부, 국토교통성]

◦ 물류 수요 측면에서는 전자상거래(EC) 확대로 ④택배 화물이 급
증했으며, 수취인 부재로 인한 ⑤재배달 문제가 대두

- 일본의 ‘22년 EC시장에서 B2C(22조 7,449억 엔)와 B2B(420조

2,354억 엔) 시장 규모는 각각 ’18년 대비 26.5%, 22.1%씩 증가

- 택배 취급 건수는 '22년 50억 588만 개로 ‘18년 대비 16.2%(6억

9,887만 개) 증가

- 최근 20년간 건당 화물량은 절반으로 줄어든 반면, 물류 건수는

거의 두 배로 증가해 물류의 소량 다빈도화가 급속히 진전. 2010

년 이후 적재율은 40% 이하의 낮은 수준으로 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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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취인 부재로 인한 재배달이 코로나 이후 자택에 머무는 시간이
길어지며 줄었지만, 재배달률은 ‘23년 4월 기준으로 11.4%를 기록
하며 여전히 비효율적

<일본 EC시장 규모 / 택배 취급건수 / 재배달율의 추이>

[자료 : 국토교통성, 경제산업성]

◦ 인구 감소, 교통 사업자의 경영환경 악화, 고령자의 운전면허 반납
등이 지방 이동수단 부족 문제를 초래. 이로 인해 10월 발족된
「디지털 행·재정 개혁회의」에서 지방의 승차 공유제 도입을 논의 중

- ’50년 절반의 일본 전국 거주지역에서 인구 50% 이상이 감소할 것으로
전망. 이에 따라 소규모 시군구에서는 대중교통 이용자 감소로 대중
교통 사업자의 경영에 큰 타격

- 고령 운전자의 자동차 사고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며, 운전면허
자진 반납 움직임이 진행.

<장래 인구 증감 상황>　 　<면허 반납 수 추이> <거주지역에 대한 불안>

[자료 : 국토교통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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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유망 제품·서비스 

◦ ①AI 자동 배차 서비스, 하주·운송업체 연결 서비스

- 일본은 6만여 개의 운송기업 중 트럭 보유대수가 30대 미만인

기업이 약 90%. 다중 하청구조 속에서 하주가 신속히 운영업체를

물색하는 것이 필요

◦ ②창고관리 운반 로봇, RFID, IoT, 클라우드 활용한 재고관리 등
- 닛케이 모노즈쿠리의 설문조사(‘23.2)에 따르면, AGV, AMR 등

운반로봇을 '도입하였다'고 응답한 비중이 약 40%이며, 또 '도입하였다'

및 '도입 예정이다'라고 응답한 사람의 80%가 '노동력 부족의 해소'를

도입 이유로 꼽음

- 도입이 어려운 이유로는 '도입 비용이 높다'(93.7%), '운용·유지

비용이 높다'(44.4%)는 응답 비중이 많아 비용이 가장 큰 걸림돌

◦ ③드론 배송, 자율 주행 로봇, ④승차·배차 서비스 등

- 개정항공법이 ’22년 12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드론 등 무인항공기의

‘유인 지대 내에서 조종사가 드론을 직접 보지 않고 조종하는

비행’이 가능해짐.

- 일본 최대 온라인 쇼핑몰 운영사인 라쿠텐은 ‘25년부터 드론 배달

실현을 추진 중.

- 일본 드론 서비스 시장은 ’27년 5,147억 엔으로 10년간 약 30배 이상

성장할 것으로 전망. 드론 관련 하드웨어뿐만 아니라 소프트웨어 그

리고 관련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도 급격하게 확대될 전망

①물류 자동화·효율화 기술, ②창고관리 로봇·시스템 ③드론, 자율 주행 로봇, 
④승차·배차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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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물류기업 물류 자동화·효율화 기술 도입 및 개발 사례>

회사명 품목 주요 내용

화물 
배차

솔루션

사가와 
익스프
레스

자동 
배차 

서비스

- 사가와 익스프레스는 자동 배차 클라우드 서비스인 
‘Loogia(옵티마인드사)를 통해 배송 업무 효율화 추진 

- 물건 배송 루트가 자동으로 결정되고, 배송 업무 진행 
상황에 따라 루트도 자동으로 재계산됨

라쿠수르
하주· 

운송업
체 연결

- 라쿠수르는 ‘22년 8월 하주와 운송업체를 신속하게 연결시키는 
디지털 플랫폼인 ‘하코베루(ハコベル)’를 만듦

- 하주의 운영업체 물색 어려움 해소 및 적재 효율 제고

창고 
관리·
운반
로봇 

솔루션

스미토모
상사

창고 
관리 

자동화

- 창고관리 자동화 시장 공략을 위해, 미국계 물류 시스템 
관련 스타트업인 덱스테리티(Dexterity)에 출자

- 덱스테리티의 소프트웨어는 정해진 작업만 되풀이 시키는 것이 
아닌, 물건들의 중량을 식별해 창고 관리의 효율화 도모. 운반할 
물건이 무거울 경우 2대의 로봇이 협력해 물건을 이동 

미쓰비시
중공업

자동 
운반로
봇 피킹 
솔루션

- ‘22년 9월부터 자동 포크리프트(AGF), 무인 운반차(AGV), 적재물 
적재 팔레타이저 등을 연결하는 자동 피킹 솔루션 제공. 
팔레트 적재 및 배치방식 최적화, 적재횟수 최소화, 명
령처리순서 최적화 가능

- 자동 피킹 솔루션 실증시설 'LogiQ X Lab'에서 실증 실험 
결과를 시스템에 반영해 더 큰 효율화 도모

무인
운전
드론

미쓰비
시 후소 
트럭

무인 
운전

- 공항용 카트를 도입해 무인화, 원격 조작을 병행 
- 기술적으로는 운전자 없이 자동운전(레벨4)도 가능하나 안정성 

제고를 위해 장애물, 돌발상황에 직면 시, 우회하지 않고 
사람이 원격으로 조작하는 방식으로 전환

- 원격조작에 파나소닉 HD가 개발한 'X-Area Remote'를 채택. 
LTE를 사용해 한 곳의 관제센터에서 여러 대를 조작 가능

JFE스틸

트럭 
자동 

운전용 
장치

- 자동 운전용 장치, 레이저 레이더(LiDAR) 등 센서, 라우
터 등 통신네트워크를 탑재해, 일반 트럭을 자동운전 트
럭으로 개조. 태블릿으로 수동운전과 자동운전 전환

-‘23년 가와사키시 공장 내에서 실증실험 중 

일본우
편

드론 
택배 

- ‘23년 3월 도쿄도 산간지역에서 드론 택배 시험비행. 조종
자 시야를 벗어나 주택지 상공을 난 일본 첫 사례

- 사용된 드론은 고도 20-145m를 최고시속 36km로 나는 日
ACSL사 제품. 배송처까지 왕복 4.5km를 900g 상자를 싣고 
육로 15분 거리를 5분 만에 배달. 일본우편은 ‘23년 내 실
용화를 목표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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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각 언론사, KOTRA 도쿄무역관 자료 등 종합]

하주· 운송업체 연결 
솔루션 (라쿠수르)

무인 운전 시스템 
(미쓰비시후소트럭)

AI 온디맨드 대중교통 

‘쿠루쿠루’의 전동카트 (NTT 등)

승차·
배차 

솔루션
아이신

승차
공유 

시스템

- 시마바라시는 인구 감소로 중장거리 노선 일부를 제외한 
모든 노선버스가 폐지. 시마바라시는 AI 온디맨드 교통 
'예약·합승·타시로호'으로, 정해진 노선이나 시간표가 없이 
같은 시간대에 같은 방향으로 가는 승객을 AI가 매칭해
주는 사전예약제 승차공유형 시스템을 도입.

- 시스템의 핵심은 운행효율이 가장 높아지도록 다수의 예약
에서 승차공유 조합과 운행 경로를 도출. 시마바라시는 
도요타자동차 계열사인 아이신의 서비스 '초이소코'‘를 채택

승차 
공유·
배차 

솔루션

NTT 등
AI 

온디맨
드 교통

- 오사카 가와치나가노시에 위치한 난카다이 단지에서는 슈퍼
마켓을 중심으로 수 킬로미터 권역을 커버하는 AI 온디맨
드 교통 '쿠루쿠루’를 운영. 스마트폰과 전화 등으로 승차
예약을 하고, 지역 내에 있는 약 300개의 전봇대를 승하차 
지점으로 이용. 운행관리 시스템은 NTT도코모가 제공하고, 
7인승 전동 카트 차량은 야마하모터의 전동 골프카트를 
개량. 2019년 12월 본격 운행 초기에는 무료였으나 현재
는 1회당 100엔의 요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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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현장 인터뷰   

프랑스 로봇시스템 개발사, 엑소텍(EXOTEC)   

   ※ 자료 : JETRO 홈페이지에 게재된 EXOTEC 일본 대표이사 다테와키 류  
인터뷰 자료(‘23.5)를 KOTRA에서 재구성

Q1. 기업에 대한 소개 

A1. 엑소텍(EXOTEC)*은 2015년에 프랑스에서 설립되어 7년 전부터 로봇을 제조
하고 로봇을 통한 창고 자동화 솔루션을 기업에 제공해 왔다. 창고 자동
화 시스템으로는 완성도가 높고 실용적이고 현실적인 솔루션을 고객에게 제공하
고 있습니다.

 * 일본에 진출한 프랑스 스타트업 엑소텍은 물류 자동화를 실현하는 첨단 로봇 
시스템 ‘스카이포드’라는 솔루션 서비스를 제공하며, 2020년 일본 지사를 설립
한 후, 일본 지사를 그룹 최대의 해외 거점으로 성장시켰다. 

  
 - 일본에는 이미 인터넷 쇼핑 등 소비자가 사용하기 쉬운 실용적인 주문 시스

템이 날로 발전하고 있으며, 엑소텍의 창고 관리 시스템은 그 진화에 맞춰 
성능을 발휘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자사의 하드웨어도 높은 평가를 받고 
있지만, 여러 대의 로봇이 같은 선반에 올라가도 부딪히거나 뒤로 물러서
지 않고 목적지까지 도달할 수 있도록 소프트웨어가 최적의 경로를 계산해 로봇을 
조종하고 있습니다.

 - 스카이팟은 복잡한 옴니채널과 이커머스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설
계되어 온라인 고객의 직접 주문, 매장내 주문, 배송지 등 다양한 선택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전동 랙이나 셔틀을 이용한 기존 시스템에서는 진정한 
의미의 자동화된 고효율 성능을 구현할 수 없었지만, 스카이팟은 주문을 보내
면 그대로 시스템에 전달되어 2분 이내에 상품 피킹이 가능합니다.

Q2. 일본 물류 자동화 시장의 기회 

A2. 물류 시장과 관련해 프랑스 등과 비교했을 때 일본에는 큰 차이가 있습니
다. 일본 시장은 다른 선진국에 비해 아직 창고 피킹 자동화가 많이 진행되
지 않았습니다. 다른 선진국에 비해 인건비가 저렴하기 때문에 많은 기업이 
창고 자동화에 나서지 않고 인력에 의존해 왔기 때문입니다. 인터넷 슈퍼, 
의류, 이커머스 등의 업계에서도 사람이 직접 걸어서 창고 안을 돌아다니며 
피킹을 했습니다. 하지만 2015~16년경부터 노동인구 감소로 인해 본격적인 
인력난이 발생하기 시작하면서 필요한 인력을 구하지 못하는 기업들이 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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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나기 시작했고, 이커머스가 확대되는 가운데 사업을 확장하기 위해서는 
창고 자동화가 필수적인 요소이다. 바로 이것이 사업 확장의 기회였습니다. 
당사 솔루션에 적합한 시장으로 적극 진출했고, 그 결과 일본은 엑소텍에서 
가장 큰 해외 거점이 되었습니다.

    ‘24년에는 100명 정도의 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으며, 올해도 많
은 프로젝트를 수주할 수 있었기 때문에 일본에서의 사업 전망은 밝습니다.

Q3. 일본 시장 진입 과정에서 어려운 점

A3. 프랑스에 있는 CEO Romain Moulin은 현지 언론으로부터 '로봇 기술의 
대명사인 일본에서 왜 엑소텍이 사업을 할 수 있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
니다. 그만큼 일본 시장은 어렵습니다.

  - 일본 소비자와 고객은 독자적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고, 품질에 대한 요구
가 매우 높습니다. 또한, 자동화 기술과 로봇 공학의 수준도 매우 높습니다. 
일본 시장에 적응하고 거기서 배우면 그 차이를 받아들여 제품에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흔히 '일본에서 팔리는 것은 다른 시장에서도 
팔린다'는 말이 있는데, 이런 환경에서 회사가 인정받고 있다는 것은 매우 큰 
의미가 있습니다.

Q4. 일본 시장의 진출전략   

A4. ’20년에 일본에 상륙한 계기는 의류 소매 대기업인 유니클로와의 파트너십 체
결이었습니다. 이후 ‘21년에는 유니클로 창고에서 스카이팟 시스템이 가동되
기 시작했다.

  - 일본 시장에 큰 잠재력이 있다는 것은 예전부터 알고 있었다. 하지만 좋은 출발
에 서지 않으면 해외 기업이 진입하기 어렵습니다. 다행히 스카이팟 시스템
의 매력에 이끌려 유니클로와 거래를 시작할 수 있었고, 그들도 우리 시스템
에 매우 만족하고 있습니다.

  - 또한 엑소텍은 ’22년 12월 6일 발표한 일본 가전제품 종합양판점 대기업인 
요도바시카메라와의 파트너십을 체결하였다. 요도바시카메라는 오프라인 매
장뿐만 아니라 웹사이트에서도 상품 구매의 용이성과 빠른 배송 속도 등으
로 소비자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이커머스의 강자이며, 복잡한 옴니채
널 물류에서도 위력을 발휘하는 스카이팟 시스템의 장점을 최대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확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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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통신·정보보안

 ➊ 과제 및 기회요인

ㅇ (통신) 사회 전반에 디지털 기술 도입(DX) 확산, 「디지털 전원
(田園) 도시국가 인프라 정비계획」에 힘입어 무선, IoT인프라,
데이터센터 등 수요는 확대 일로

- 사회 전반의 DX 확산에 따라, 통신 인프라, 무선통신 장비·부품
등 수요는 확대 일로. ‘27년 일본 통신기기 수요총액은 4조
6,296억 엔으로 ’21년 대비 30.3% 증가 전망

<‘27년도 일본 통신기기 수요총액 전망>

품목 ‘27년도 예측(억엔) ‘21년 대비 증가액(억엔) 증가율(%)
모바일 통신단말 (공중회선) 29,012 7,828 37.0

기지국 통신장비 3,752 1,019 37.3
고정통신장비 1,693 688 68.4

팩시밀리 3,982 442 12.5
디지털전송장치 2,067 323 18.5

LAN스위치 1,865 227 13.8
루터 1,267 128 11.3

광엑세스 기기 263 45 20.4
무선전화 81 2 2.2

[자료 : 정보통신네트워크산업협회]

- 또한 일본 정부는「디지털 전원(田園) 도시국가 인프라 정비계획」을
통해, ‘30년도 말까지 5G 기지국 60만 개 정비를 추진 중

- 아울러, 일본에는 데이터센터가
도쿄, 오사카에 80% 넘게 집
중. 재해 리스크 등 대응을
위해 홋카이도, 규슈 등 10개
지방 거점에 데이터센터 신설
추진 중. 데이터센터 운영에
따른 막대한 에너지 소비를
효율화하는 기술 등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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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전원도시국가 인프라 정비계획 (‘23.4월 개정안, 총무성)> 

① 고정형 브로드밴드(광섬유 등)

ㅇ 정비방침

 - 기존의 ‘27년도 말까지 세대 커버율 99.9% 

   목표를 더욱 앞당김 (*21년도말 실적 : 99.7%)

 - 통신환경이 불충분한 97개 학교의 통신 

   환경 정비 →  ’GIGA스쿨 구상‘에 기여

 - 공공시설의 민영화 조기에 추진

ㅇ 주요 시책

 - 유선브로드밴드 서비스를 광대역 범용 서비스화, 

   고도무선환경정비 보조금 지원* 등을 통해 

   수익이 나기 어려운 지역의 광회선 정비 촉진 
  * 22년도 예산 36.8억엔, 21년도 추경예산 17.8억엔

 - 지자체·통신사업자·인프라 공유 사업자, 총무성 

   등으로 구성된 지역협의회를 개최

② 무선·IoT 인프라

ㅇ 정비방침 : 1단계 기반 확립 → 2단계 지방 전개

① ‘23년도 말까지 4G 전국 커버
 * 4G 미커버 인구 ’21년도말 : 0.6만명 → ‘23년도말 0명

② 5G기반 전개율 ’21년도말 43.7% → ’23년도 말 98%

③ 5G 인구 커버율

‘23년도 말 전국 95%(’21년도 말 실적: 93.2%)
전국 5G기지국을 정비(총 28만국)

‘25년도 말 전국 97%, 각 도도부현 90% 이상(총 30만국)

‘30년도 말 전국·각 도도부현 99%(총 60만국)
 

④ 도로 커버율 (고속도로·국도) : ‘30년도 말 전국 
99%(’21년 95%), 고속도로는 100%

 

⑤ 기타 : 국내외 오픈랜 보급 촉진, 비상시에 사업자
간 로밍 실현, 로컬 5G 등 지역 디지털 기반 정비

ㅇ 주요 시책 : 신규 5G 주파수 할당, 5G 

중계국 제도 정비, 지원책, Japan OTIC(오픈랜 

시험·인증)의 기능 강화, 인프라 공유 추진, 

자율주행, 드론 활용한 프로젝트와 연계
③ 데이터센터 / 해저케이블

데이터센터(DC) 해저케이블

정비방침
• 10여개의 지방거점을 5년 내로 정비
• 그린화, 모바일 엣지 컴퓨팅(MEC), AI와 

연계한 지원 검토

• 일본주회(周回)케이블을 ‘26년도 중 운용 개시
• 국제적 데이터 유통 허브로서 기능 강화

구체적 시책
• 총무성: DC건설 및 해저케이블 육양국 등의 지방분산을 지원(500억엔)
• 경제산업성: DC에 사용되는 토지조성 등을 지원(526억엔)

④ 비지상파 네트워크 (NTN)

ㅇ 정비방침 : 2025년 이후 국내 조기 보급 등

을 위해, HAPS 및 위성통신에 대한 관련 제도 

정비 및 서비스 도입 촉진

ㅇ 주요 시책

 ① HAPS

 · WRC-23에서 주파수 확대 등 국제 규칙 제정

 · 실용화에 필요한 국내 제도 정비

 · 2025년 오사카・간사이 엑스포 실증・시연 

 ② 위성통신

 · 주파수 확보 및 필요한 제도 정비 추진

 · 독자적인 통신위성 콘스텔레이션 구축 추진

⑤ Beyond 5G (6G)

ㅇ 주요 시책

 ① “혁신적 정보통신기술(Beyond 5G(6G)) 

기금사업” 등을 통해 중점 기술분야를 중심 

프로젝트 중점 지원. 5년 내로 관련 기술 확립

② 국제표준화 추진 및 국제적인 합의 도출, 

규칙 제정 등 글로벌 시장에서 경쟁하는 일본 

기업을 위한 환경 정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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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보안) 최근 일본 정부기관, 지자체, 의료기관 등을 표적으로 한
랜섬웨어, DDoS 공격이 증가 추세. 이런 점을 고려해, 정부는
’24년부터 「기간 인프라사업의 사전심사 제도」를 도입

- 정보통신연구기구(NITC)가 관측한 ‘22년 일본 사이버공격 통신수는
5,226억 패킷으로 ’15년 대비 8.3배 증가. ’23년 상반기 랜섬웨어 피
해건수*도 103건으로 ‘21년 동기 대비 약 2배 증가

- ‘22년 랜섬웨어 피해건수(230건)의 회사 규모별 비중은 중소기업
53%, 대기업 27%, 단체 등 20%. 또 복구 비용에 46%가 1,000만 엔
이상 소요되었다 응답

        <對일본 사이버공격 통신수> 　   <2022년 랜섬웨어 피해 복구비용 조사> 

  [자료 : 정보통신연구기구]        　       [자료 : 경시청] 

- 또 AI를 활용한 가짜 이미지, 동영상, 음성인 “딥페이크(deepfake)”,
생성형 AI로 정교해지는 “피싱” 등에 대한 우려가 일본 내에서도 커짐.
‘22년 9월 대형 태풍 15호로 시즈오카현에서 많은 주택이 침수되었
다는 가짜 이미지가 X(트위터)로 퍼져큰 사회적 문제화

- 일본 정부는 ‘24년부터 「기간 인프라사업의 사전심사 제도」를 전기,
가스, 철도, 항공, 금융 등 인프라기업 대상으로 중요설비(시스템
포함) 도입 시 사이버보안 대책 등에 대한 정부의 사전심사를 요구

      <시즈오카현 주택 침수 가짜 이미지> 　 <기간 인프라 사전심사 대상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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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유망 제품·서비스 

ㅇ ①5G 무선통신장비·부품, AI를 활용한 에너지 효율화 기술 등

- 일본 내 5G, 로컬 5G, IoT 보급 확대, 대용량 콘텐츠, 데이터센터,

방재 정보 시스템 등 확대에 따른 5G 무선통신장비·부품 수요 급증

- 또한 향후 6G, 오픈랜, IOWN 등을 둘러싼 한·일 기술협력 중요

ㅇ ②보안 솔루션, 인증 기술, 중소기업 대상 보안교육 컨텐츠 등

- 송신 도메인 인증, 얼굴 인증 결제, 패스키(Passkey)* , 분산형

ID 등 보안 솔루션, 인증 기술 유망. 또한 일본 정보보안 시장은

해외 의존도가 높은 상황 (‘21년 외국계 기업 시장 점유율 51%)

* 패스키(Passkey) : 패스워드 없이 인증하는 방식 

<일본 통신·정보보안 솔루션 시장 한국기업 진출 사례>

분야 회사명 주요 내용

5G/6G
韓HFR-

日NESIC

· HFR의 안테나분산기술을 사용해 로컬5G가 필요한 건물 실내를 

효율 좋게 커버하는 솔루션을 전개 

· 구분된 공간이 많은 실내시설에서 1대의 기지국으로 소형 

송신기를 여러 대 연결하고 효율 좋게 지역을 설계해, 도입비용 절

감. 로컬5G의 성능을 최대한 활용토록 하는 솔루션 제공

정보보안

韓라온

시큐어-

日사이버

링크스

· 블록체인 DID기반 전자증명서 사업 추진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22년 체결.  MOU 체결을 통해 사이버링크스와 함께 블록체인 

DID 기술을 활용한 전자증명 서비스 개발 및 유통 등의 현지 사업 

기회를 발굴해 나갈 예정

· 구독형 FIDO(생체인증) 서비스가 2023년 8월 MAU(월간 활성 사용자 

수)가 약 362만 2,000명을 넘는 등 순항 중

①5G 무선통신장비·부품, ②B2B, B2C 보안·인증 솔루션, 보안교육 컨텐츠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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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현장 인터뷰   

(1) 한국의 건축물 AI/IoT 붕괴 진단 솔루션 개발사, 소테리아에이트(Soteria 8)

  ※ 자료 : KOTRA 하마마츠시 실증실험 서포트사업 내부 자료를 인터뷰 형식으로 재구성

Q1. 기업에 대한 소개 

A1. ㈜ 소테리아에이트는 ‘22년 설립된 AIoT기반 건축물 회복탄력성 붕괴 진단 
솔루션 개발사입니다. 인공지능 IoT 기술에 기반하여 중대시민재해를 예방
하는 Digital ESG 솔루션입니다.

  - ‘22년 경북 안동 실증실험인 “신축 아파트 건설현장의 응벽 안전 모니터링”, 
‘23년 자산관리공사 실증실험 "건축물 안전진단 모니터링"에 참여하였고, 
‘23년 Accelerate Aichi by 500 Global 「Landing Pad」에 선정되었습니다.

Q2. 성과가 나온 하마마츠시 실증실험 서포트 사업의 개요

A2. 하마마츠시 실증실험 서포트 사업은 2019년 지자체의 사회과제 해결, 시민서
비스 향상, 스타트업 지원을 위해 시작되었습니다. 개최된 이후 22개사의 스타트
업을 채택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 ‘23년은 하마마츠시뿐만 아니라, 코사이시, 후쿠로이시와 연계해 각 도시의 사

회문제 해결을 도모하고, 공통의 과제에 대해 3개 도시 전역에 전개할 수 있는 제품-
서비스실증 실험에 대한 제안을 모집하였습니다. 

 
  - 테마는 “안전·안심 인프라/토지-건물의 효율적 활용/DX,GovTech/건강복지/환

경에너지/농업”였으며, 실증실험 기간은 ‘23년10월∼‘24년9월이었습니다. 이번
에 소테리아에이트가 채택된 프로젝트는 후쿠로이시 “레이더 기술 등을 활
용한 배수설비장의 열화 상태 진단”입니다.

Q3. 성과 도출 과정

A3. ‘23년 3월, 일본 진출상담을 위해 KOTRA도쿄IT지원센터 방문했으며, 동 센
터은 일본지자체 실증실험사업을 통한 실적 만들기를 제안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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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3 6월 하마마츠시 실증실험 서포트사업을 신청, ’23년 9월 심사를 통과
  - ‘2023년 10월, 소테리아에이트-후쿠로이시-KOTRA 3자가 현장에서 첫 대면 

미팅을 진행하였습니다. 

Q4. 일본 시장의 진출 기회요인 및 전략

A4. 코로나19로 빠르게 확대된 일본의 디지털 전환(DX) 수요에 발 빠르게 대응
한 것이 중요했습니다. 일본 지방정부의 일손 부족 등 사회과제 해결에 국
내외 IT기업 기술을 접목하려 하고 있으며, 이런 지역 과제는 전국 공통적
인 과제로 다른 지자체로도 전개가 가능합니다.

  - 이번 실증실험 참가를 위한 전략으로 KOTRA는 지자체와 관계를 공고히 
해 왔습니다. 2021년부터 하마마츠시와는 협업 관계 유지를 위한 정보교환을 
지속 실시해 왔으며, 소테리아에이트는 KOTRA 지원기업으로 하마마츠시에 신
뢰할 수 있는 기업이라는 인식을 줄 수 있었습니다.

  - 또한 소테리아에이트가 일본 현지 대학교 등 전문가 파트너를 보유한 현지
화 역량이 높았던 점도 주효했습니다.

  - 마지막으로 제안서 일본어 자료 검수 및 발표를 KOTRA현지 담당자가 직접 
실시해 제안서의 완성도를 제고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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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한국 IT 통합보안·인증 기업, 라온시큐어

   ※ 자료 : KOTRA 인터뷰 자료(‘23.12)

Q1. 귀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1. 일본에서 전개중인 제품은 FIDO 생체인증 솔루션인 "OnePass" 와 MFA
(다요소 인증) 솔루션인 "OneAccessEX"가 있으며, 국내 모바일 신분증의 기반 
플랫폼으로 사용되고 있는 "OmniOne"도 전개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OnePass와 OneAccessEX 모두 일본 현지 파트너사와 함께 서비스 형태로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Q2. 일본 시장에 유사한 제품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쟁 업체는 얼마나 
되는지요? 또 동 분야에서 일본 대비 한국 기업의 강점은 어떤 것일지요?

A2. FIDO 생체인증의 경우, 일본 국내는 물론 글로벌 시장에서도 경쟁자는 
제법 많은 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에서의 풍부한 실적과 노하우, 
발빠른 대응력을 가진 우리 기업들은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Q3. 현장에서 느끼는 일본 기업의 한국 제품/서비스 관심도는 어떠하신가요?

A3. 꾸준하게 관심도는 오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IT 보안 쪽은 한국이 
더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문의를 해 오는 업체 담당자들도 
많이 늘고 있는 것 같습니다.

Q4. 일본 시장 진출에 성공한 요인은 어떠한 점이 있으실까요? 

A4. 저희가 아직 성공했다고 말씀드리기는 부족한 점이 많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 정도로 생각
하고 있습니다.
      
한국 시장에서의 실적, 노하우만 어필하기 보다는, 그것을 가지고 일본 고객들의 
눈높이와 니즈에 맞추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 FIDO 
생체인증을 사용중인 일본 현지 MAU가 작년 말 기준으로 416만 명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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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분들이 안정적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기까지, 기능적인 부분은 물론이
고, 매뉴얼, 가이드, 에러 처리 등등 많은 부분에서 추가적인 개선이 이루어진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Q5. KOTRA와 같은 정부기관에 지원을 희망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실까요?

A5. 지금까지 KOTRA의 도움을 많이 받아 왔는데요, 일본에서 실적을 올릴 수 
있었던 것도 그런 도움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규모가 작은 기업들의 경우, 현지 시장 상황 분석이나 믿을 수 있는 
파트너를 확보하는 것이 참 어려운 부분인데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원이 앞으로도 계속 이루어진다면 좋을 것 같습니다.

Q6. 일본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요?

A6. 다들 똑같은 말씀들을 하실 것 같은데요, 첫번째는 '서두르지 마라' 입니다. 
일본 비즈니스 특성상, 진행 속도가 한국에 비해 현저히 느리기 때문에, 도중에 
포기하는 업체도 많이 보아왔는데요,

일본에서도 진심과 노력은 결국 통한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의 
실적에만 포커스를 맞추기 보다는, 앞으로 일본 현지에서 어떤 가치를 함께 
만들어갈 수 있는지에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으로, 결정권을 가진 분이 일본 비즈니스에 얼마만큼의 관심과 진심,  
그리고 열정을 가지고 있는지도 중요한 포인트 중 하나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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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에듀테크 

 ➊ 과제 및 기회요인

ㅇ (인프라) 코로나를 기점으로 일본 교육 현장의 ICT 환경이
크게 개선. 교사의 높은 업무 부담을 축소하는 것이 주요한 화두

- 일본 정부는 ’19년「GIGA스쿨 구상」발표 이후 △학생 1인 1대의
PC·태블릿 보급 △프로젝터 등 대형게시장치 보급, △디지털교
과서 확대 등 교육 현장의 ICT 인프라를 강화

◇ GIGA스쿨 구상 : 전국 초중고교에 고속 네트워크 환경을 정비하고, 학생 1인 1대
의 컴퓨터/태블릿 보급. 코로나로 도입시기가 앞당겨져 ’21년 3월 시점에 전국 
98.5%의 학교에서 보급 완료 

◇ 디지털교과서 : ‘18년 학교 교육법 개정에 따라, 디지털 교과서도 학교 수업에서 
사용 가능. ’24년도부터 본격 도입. ‘28년도는 교과서 검정도 디지

<‘23.3월 기준 日 교육현장의 주요 ICT 환경정비 현황 추이>

구 분 전체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육용 PC 1대당 학생 수 0.9명 0.9명 0.8명 1.0명

무선 인터넷 접속* 교실 비중
 * LTE, Wi-Fi 등

96.9% 97.2% 97.1% 97.2%

대형 게시장치* 보급율
 * 프로젝터, 디지털TV, 전자칠판 등

87.4% 90.9% 87.9% 86.6%

교무용 교원PC 정비율 126.7% 123.8%0 123.9% 141.4%

통합형 교무지원시스템 정비율 86.3% 86.0% 84.8% 97.2%

지도자용 디지털교과서 보급율 87.3% 94.3% 95.1% 47.1%

학생용 디지털교과서 보급율 87.4% 99.1% 99.1% 11.1%

정보보안정책 수립·시행 비율 94.4% 94.2% 94.0% 96.2%

[자료 : 문부과학성]

- ’18년 OECD 국제교원지도환경조사(TALIS)에 따르면, 일본 초등학교,
중학교 교사의 주당 노동시간이 각각 54.4시간, 56시간으로 조사

- OECD 국가 중 최장의 노동시간을 갖고 있는 교사 업무 부담을 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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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기 위해 생성형 AI를활용한서류작성, 성적관리, 시험채점준비
등을 도입할 계획

ㅇ (컨텐츠) 프로그래밍, AI 교육을 정책적으로 추진 중. 디지털사

회 전환에 따른 인재 육성의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성인을 대상

으로 한 리스킬링 수요 증가

- 문부과학성은 ‘20년도 학습지도요령에 정보활용능력을 언어능

력과 같은 “학습 기초가 되는 자질·능력”으로 규정. 그 이후

초·중·고에서 프로그래밍 수업 활성화 중이며, ‘24년도부터 국립

대학시험에 「정보1」 과목 응시가 필수화

- 디지털 인재 부족에 대응하기 위해 직장인 리스킬링(재학습)

수요가 많음. 기업 사내교육 수요와 ’일하는 방식 개혁‘에 따른

개인의 여가 시간 증가로 e러닝 시장은 성장세를 지속할 전망

- ’23년 총 3,773억 엔의 e러닝 시장은 B2B(1,123억 엔)와

B2C(2,650억 엔)로 구성되며, `19년 대비 각각 64%, 58% 성장

<연도별 日 e러닝 시장규모 추이 및 예측>

[자료 : 야노경제연구소(‘23.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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➋ 유망 제품·서비스 

구분
유망 

품목·서비스
내용

인

프

라

교사 

사무업무 

자동화

· 교사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출석관리, 성적관리, 컴퓨터 

기반 테스트(CBT) 활용 등의 자동화 추진

· 교사 업무 부담을 축소할 수 있는 생성형 AI를 활용한 서류 

작성, 성적 관리, 시험 채점 준비 등이 도입 검토 중

네트워크 장비

· 「GIGA 스쿨 구상」에 따른 1인 1대 단말기 보급이 되었으

나, 많은 학생들의 인터넷 이용 부하를 감당 가능한 빠르고 안정적

인 통신망 환경 구축이 부족하고, 지역별로 편차가 심함

개인정보 보안 

솔루션

· 교육 현장의 DX화가 진행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험도 증가. 

학생과 교직원의 개인정보 보호 등 적절한 보안 대책 필요. 또

한 정보단말기 도난-파손 등 물리적 위험에 대한 대비도 필요

컨

텐

츠

직장인 

리스킬링

· 직장인의 ICT 활용능력, 교육자의 ICT 지도능력 부족.  리스킬링

과 재교육이 주목받고 있으며, BtoB의 네트워크 학습 시장

에서는 전체 콘텐츠의 1/3을 비즈니스 분야가 차지하고 있

지만, IT 기술 분야의 수요 증가가 두드러짐

프로그래밍, 

외국어 교육

· 교육 컨텐츠는 일본에서 인기를 끌어오던 한국 기업의 영어뿐 

아니라, 프로그래밍, 한국어 교육 컨텐츠 수요가 증가세

 교육 

시스템

생성형AI
· 사교육 시장에서는 AI 활용한 개인별 맞춤형 교재, 학생의 

연구 주제 도출을 돕는 AI 아바타 등 AI 투자 기업들 증가

숙련도에 따른 

학습

· 학생의 숙련도에 따라 개별적으로 최적의 학습을 실현하는 것이 

중요. 수업에서 교사의 목표가 상위 1/3 정도의 학생이라는 데

이터도 있어, 뒤처지는 아이가 생김. 컴퓨터는 학습 로그를 활용

한 개인별 최적화된 학습에 적합

①교사 업무 생성형AI 활용 ②직장인 리스킬링 교육 ③프로그래밍·
외국어 교육 컨텐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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➌ 현장 인터뷰  

한국어 온라인 교육 플랫폼 개발사, 비상교육
  ※ 자료 : KOTRA 인터뷰 자료(‘23.12)

Q1. 귀사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A1. 비상교육은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글로벌 교육 문화기업으로 1997년에 
설립되어 약 25년의 업력을 가진 중견기업입니다. 현재 비상교육이 글로벌시
장에 제공하는 디지털 영어 및 수학 프로그램, 그리고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플랫폼은 아시아, 유럽, 미주 지역 등 전 세계에서 이용되고 있으며 대한민
국의 교육 기술력 보급과 확산에 선두주자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 통합형 온라인 한국어 교육 플랫폼인 master K와 masterTOPIK 서비스, 그
리고 자체 제작한 한국어 교재 등 다양한 교육 솔루션을 제공하는 회사로, 
일본 니가타에 위치하고 있는 국제외어관광에어라인전문학교와의 master 
k 계약 체결을 시작으로 일본 대형 출판업체(Jresearch)와 “비상 한국어 시
리즈” 및 “TOPIK 모의고사 시리즈” 판권 수출 계약까지 체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 master k는 실시간 수업과 다양한 콘텐츠, AI 기능까지 접목시킨 통합형 
플랫폼이며, 일본 뿐 만 아니라 전 세계를 통틀어 10여개 국에 진출한, 명
실상부한 에듀테크 분야의 최첨단 플랫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 masterTOPIK은 구독제 서비스를 기반으로 2023년 하반기 기준 전 세계 약 5만 
명 가량이 이용 중이며 TOPIK 급수 취득을 위한 콘텐츠 뿐 만 아니라 
일반 실생활에서도 접목 가능한 일반 한국어와 회화 등의 콘텐츠도 갖추
었으며 나아가 외국인 근로자들을 위한 EPS-TOPIK 콘텐츠 시청도 가능한 
서비스입니다.

Q2. 현장에서 느끼는 일본의 한국 에듀테크에 대한 관심도는 어떠신가요? 

A2. 일본 젊은 층에서 한류 붐이 여전한 가운데 한국어 교육 콘텐츠에 대한 
일본 바이어들의 수요는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히 기존 master k 및 교재 
판권 수출 등 레퍼런스가 쌓이면서 한국 에듀테크의 우수성과 필요성 등을 
인지하고, 널리 알리는 단계로 보여집니다.

Q3. 일본 시장에 진출에 성공한 요인은 어떠한 점이 있으실까요? 

A3. 체계적인 커리큘럼과 콘텐츠 라인업을 기반으로 하여 단순히 플랫폼 서비스 
제공 뿐 만 아니라 일본어를 구사 가능한 전문 교원 인력 pool을 갖추고 
있다는 점이 강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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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특히 양방향 소통 교육의 경우 전문 교원의 교수 능력과 이를 뒷받침해주는 
첨단 에듀테크 기술력이 수업의 퀄리티로 직결되는 만큼 이러한 부분을 모
두 세심하게 관리 중입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종합적으로 어우러져 일본 시
장 진출 및 안착이 가능했다고 생각합니다.

  - 비상의 플랫폼을 그대로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서 기존에 운영 플랫폼을 가
지고 있지 않은 일본 국내 사설 어학원 및 직원 대상 한국어 교육이 필요한 
한국 지사 및 법인 등이 주된 타깃 바이어로 볼 수 있습니다.

Q4. 일본 시장 진출 진행 과정에서 특별히 어려운 점이 있으셨을까요?

A4. 코로나19 팬데믹 등을 거쳤지만 일본에는 여전히 전통적인 오프라인 중심의 
수업과 학습이 대세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한 전반적으로 일본 현지인들의 
특성상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하다는 점도 에듀테크와 첨단 플랫폼이 진입하
는데에 있어서 어려움을 겪는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 그리고 도심 지역과 그 이외 지역간의 한국어교육 서비스 제공과 강사 등 인프
라적 측면에서 차이를 보이고 있어, 일부 지역에서 공급 부족으로 수요를 
감당하지 못한다는 점도 십분 고려하여 비즈니스 모델을 고민해야 했습니다. 
이러한 부분을 해소하기 위해 온라인 기반 플랫폼의 장점인 시공간의 극복 
등을 극대화하여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노력하였고, 일본 지역에서 
여러 값진 성과를 성취하고 있어 기쁩니다.

Q5. 일본 에듀테크 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기업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 있을지요? 
A5. 현지 에듀테크 전시회에 여러 번 참여하고, 관련 실무자분들과 소통하며 느낀 

점은 교육 솔루션과 콘텐츠를 제공함에 있어 디테일과 세심함이 매우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한다는 점을 느꼈습니다. 일본 내 학습자들에게 최상의 서비
스를 제공하기 위해 다소 시간과 비용, 인력이 소요되더라도 최고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모습이 특히 인상적이었습니다. 

  - 그리고 여러 제휴 논의를 진행하다보니 타 국가들보다는 다소 의사결정에 
시간이 많이 걸리고, 신중하게 결정하려는 모습을 여러 번 보았습니다. 

  - 일본 지역에 진출하고자 하실 때에는 이러한 바이어의 성향과 현지 교육 트
렌드 파악 등이 먼저 선행되어야 일본 에듀테크 시장 진출과 성공적인 안착
으로 이어질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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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노인돌봄

 ➊ 과제 및 기회요인

ㅇ ’23년 9월 현재 일본 고령자 인구 비율은 29.1%로 세계 1위.

올해 75세 인구가 처음으로 2,000만 명을 초과. 이로 인해,

’25년에는 노인돌봄(간병) 인력 32만 명 부족한 것으로 추산

- 일본에서 ‘23년 3월 기준 고령자 중 자택 돌봄을 받는 자는

413만 명, 요양시설 입소자는 95만 명. '00년 대비 각각 4배,

1.8배 상승(생명보험문화센터)

- 일본 노인돌봄 시장은 ’25년 18.7조 엔으로 확대될 전망

<일본 노인돌봄(간병) 시장 규모 추이>

[자료 : 딜로이트 토마츠 컨설팅]

ㅇ 후생노동성은 간병 인력 확보를 위해 종사자 임금 등 처우

개선을 추진 중. 아울러, 간병 업무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노인돌봄 로봇을 중심으로 다양한 실증실험을 추진 중. 요양시설의

돌봄 및 사무 ICT화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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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생노동성 간병 인력 부족 대응 방향>

구분 세부 내용

간병 인력

확보

- 종사자 처우 개선 :  ‘19년 팀원급 직원 임금 월 8만 엔 인상, ’22년 

간병 직원 수입 3%(월 평균 9천엔) 등 보수 개정 

- 종사자 이직 방지 : ‘25년 이후는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감. 

연간 8~10만 명의 간병 종사자의 이직을 막는 지원제도 마련 필요  

- 외국인 유입 : ‘19년 재류자격 「특정기능」 신설 통해 5년간 최대 6만명 유입 목표

간병 생산성 

향상

- 간병 로봇 및 ICT(소프트웨어, 단말기, 통신환경기기 등) 도입을 지

원해 현장·사무 업무 효율화 (상한액 : 로봇 30~100만엔, 통신환경

정비 750만엔, ICT 100~260만엔 (‘22년 예산 137억엔)

- 간병 생산성 향상 위한 각 지역별 “간병 현장 혁신 원스톱 창구” 설치

[자료 : 후생노동성]

➋ 유망 제품·서비스 

ㅇ ①IoT, AI를 활용한 노인 돌봄 지원 기술, ②요양업무 자동화 솔루션

- 자택·요양시설 내에서 낙상·갇힘·욕창 등을 방지, 맥박, 심박수를

자동 모니터링, 보행상태 측정, 수면 모니터링

ㅇ ②이동·기립 등을 보조하는 로봇

- 후생노동성은 노인돌봄 로봇의 6가지 중점분야로 승하차,

이동, 배뇨, 보호·커뮤니케이션, 입욕, 사무업무를 지정. 특히

아래와 같이 이동·기립 등을 보조하는 기술 유망

①IoT, AI를 활용한 노인 돌봄 지원 기술, ②요양업무 자동화 솔루션, 
③이동·기립 등을 보조하는 로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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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세부 내용

간병 로봇

- ‘21년 국내 시장 규모는 21.7억엔(전년 대비 12.1% 증가). 로봇의 실용

성이 높지 않아(단일 작업 등 용도 제한적, 완성도 낮음) 현재 시장은 

소규모. 앞으로 시장 확대 지속 전망

- 실용화 간병 로봇은 이동 지원(5.9억엔, 전년 대비 30.5% 증가), 배

설 지원(7.8억엔, 전년 대비 33.3% 증가), 감시 지원(7.3억엔, 전년 대

비 10.2% 감소) 등

파워 

어시스트 슈트

- ‘21년 국내 시장규모는 22.4억엔(제조업체 출하액 기준. 전년 대비 

32.0% 증가). 파워 어시스트 슈트는 인력이 부족한 간병 현장뿐

만 아니라 노동자의 고령화가 심각한 농업 분야에도 보급 중 노동 

환경 개선과 생산성 향상이 과제이며, 향후 수요 확대가 전망

전동 휠체어

- 대용량 배터리를 탑재해 가정용에서 충전, 사용할 수 있는 새로운 이동수

단으로 고령자의 편안한 근거리 이동을 위해 개발 해당 제품. 

- 승차감 향상을 위해 충격을 흡수하기 쉬운 리어 서스펜션을 도입. 컨트

롤러와 스위치는 측면에 집약하여 가벼운 힘으로 조작 가능. ‘21년 4월부

터는 렌탈 서비스도 개시 

골전도

- 소리가 잘 들리지 않는 고령자 및 장애인을 위해 골전도 기술을 

활용해 소리를 들을 수 있는 헤드셋 ‘VOCE-egg’를 출시

- 소음이 많은 산업현장 등에서도 활용이 가능해 다양한 분야에서의 도입이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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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시사점

ㅇ 일본의 DX 시장 규모는 지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

- 인구 감소, 고령화, 생산설비 노후화 등 대내 과제를 해결하고,

디지털 대전환, 공급망 리스크 등 대외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일본 정부, 기업이 모두 DX에 총력

- 경제산업성은 기업들이 IT시스템의 낙후성, IT인력 부족 등

문제를 미해결 시 ‘25년 이후 매년 12조 엔의 경제적 손실을

예상하는 ’2025년의 절벽‘ 문제를 경고

<2025년의 절벽(2025年の崖)>

◇ ‘18년 경제산업성에서 발간한 「디지털전환(DX) 리포트」에서 일본 기업들의 IT 
시스템이 사업 단위로 구축되어 전사적 데이터 활용이 어렵고, IT 부족인력 수가 
’15년 17만 명에서 ‘25년 43만 명으로 확대되어 사이버 보안 사고나 시스템 장
애에 따른 데이터 소실 리스크를 높임을 경고

◇ 이러한 문제점을 미해결 시, ’25년 이후 일본 경제에 매년 최대 12조엔(‘18년의 3배)의 
경제적 손실이 발생할 수 있음을 경고. 이를 ‘2025년의 절벽’ 문제라 부름

ㅇ 일본의 디지털 전환은 우리 기업들에게 좋은 시장 기회이며,

실제로 다양한 시장 진입이 이뤄지고 있음

- ’11년 일본에 뿌리를 내린 메신저 라인은 일본 1위 SNS로 성장.

‘23년 1월 기준 스마트폰·휴대폰 소유자의 83.7% 이용(NTT도코모

모바일사회연구소)

- ‘16년 출범한 카카오 웹툰 픽코마는 일본 Z세대에 큰 인기

- ’18년 삼성전자는 일본 NEC와 5G 통신장비 공동개발 합의

- ‘22년 현대자동차는 일본 전기차 시장 재진출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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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우리 기업들은 다음과 같은 시장 기회 요인을 활용 가능

① 인구 감소, 고령화로 인해 초래될 산업별 문제를 해결할 디지털

기술에 대한 수요가 증가

- 예컨대 제조공정 자동화 솔루션, 산업용 메타버스, 물류 효율화·

최적화 기술, 지방 라이드쉐어(승차공유), 노인 간병 모니터링,

이동 보조 로봇 등 유망

- 특히 지자체는 지역 과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실증실험 진행 중.

韓소테리아에이트가 후쿠로이시 실증 프로젝트인 ’레이더

기술 등을 활용한 배수 설비장의 열화 상태 진단‘에 채택된

것은 좋은 예시

② 일본 정부의 디지털 규제 개혁, 디지털 인프라 투자 등 정책

수요에 주목할 필요가 높음

- 각종 검사, 점검에 육안, 현장조사 등을 의무화했던 아날로그

규제 조항을 철폐하고, 원격장비(센서, 카메라 등), 인공지능

(AI)을 활용한 무인화를 추진 중

- 반도체, 포스트5G, 클라우드, 데이터센터 등 디지털 기반을

확충하기 위한 일본 정부의 투자가 확대.

- 공급망 리스크에 대응해 상호보완 관계인 반도체 분야 공조를

강화하고, 포스트 5G 등 국제 표준 제정이 필요한 분야는 기술

협력을 강화하며, 일본의 해외 의존도가 높은 클라우드 시장은

적극적인 공략이 필요

③ 일본 중소기업의 DX 추진률은 다른 국가 대비 부진하기

때문에 , 과제 해결을 위한 전문가 및 교육수요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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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T인력 부족, 레거시 시스템(legacy system)이 이들의 DX

추진에 대한 큰 장애. 해당 기업들은 과제 해결에 동행할 수 있는

외부 전문가 및 기술이 필요

- 에듀 테크 분야에서는 한국어 교육뿐만 아니라 디지털 인재

육성을 위한 리스킬킹 수요에 대응할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도 확산

ㅇ 일본시장 진출을 위해서는 다음의 유의 사항을 참고해야 할 것임

① 일본은 ’시간 투자형 시장 ‘이라는 점을 인식. 일본 기업들은

새로운 것을 수용하는데 소극적이고, 의사결정에 다소 오랜

시간이 소요되는 편

② 일본은 직접 판매 방식으로는 진입이 매우 어려운 시장. 일본

고객들은 신뢰하는 누군가의 소개가 아니고서는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수용을 어려워 함. 시장 진입, 유지보수를 할 수

있는 믿을만한 현지 파트너사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중요

③ 일본 기업, 소비자들은 독자적인 요구사항을 가지고 있고,

품질에 대한 요구가 매우 높은 편 . ’일본에서 팔리는 것은

다른 시장에서도 팔린다‘는 말이 있듯이 일본 시장에 맞는

제품·서비스를 개발하면 다른 해외시장에서도 통용 가능

④ 일본 기업, 소비자들은 아직 온라인보다 아날로그 방식에

익숙 . 또한 본격적인 마케팅을 위해서는 현지 거점 설립이

유리. KOTRA는 도쿄에 우리 기업의 입주가 가능한 IT지원센터를

운영 중

⑤ 일본 IT시장은 실적을 중요시 . 일본 정부 및 지자체의 실증

실험 참가, 한·일 기관이 주최하는 스타트업 행사, 현지 대형

전시회, KOTRA가 주관하는 상담회를 통해 레퍼런스 축적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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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IT시장 관련 주요 전시회 및 KOTRA 주요 사업>

주요 전시회
⦁SEMICON JAPAN (’'23.12.13-15 도쿄)
⦁JAPAN IT WEEK
(’24.1.17-19 오사카 / 4.24-26, 10.23-25 도쿄 / 7.17-19 나고야 / ’23.12.5-7 온라인)

⦁모노즈쿠리 월드
(’24.4.10-12 나고야 / 6.19-21, 도쿄 / 10.2-4, 오사카 / 11.29-12.1 후쿠오카)

⦁COMNEXT (’24.6.26-28 도쿄)
⦁스마트물류 EXPO (’24.1.24-26, 9.4-6 도쿄 / 10.23-25 나고야)
KOTRA 주요 사업 (잠정)
⦁GP JAPAN – DX 대응 혁신산업 특화 (2분기, 도쿄)
⦁주력산업 수요 집중 대응 핀포인트 상담회 (상시, 일본 전 무역관)
⦁KOREA ICT EXPO in Japan 2024 (2분기, 도쿄)
⦁일본 정부 및 지자체 DX 실증실험(PoC) 연계 사업 (연중, 도쿄)

ㅇ 인구 감소, 고령화 등 공통 과제를 가지고 있는 한·일 양국 정부도

DX에 대한 상호 협력을 심화시키는 것이 필요

- ’23년 3월 발표된 “한일 미래 파트너십 선언”에서 국제정세의

변화 속에서 양국이 협력해야 할 주요 여섯 과제 중 한가지로

DX를 꼽음

- 디지털 분야에 강한 한국과 기초과학 분야가 특기인 일본이 서로의

장점을 살려 인공지능(AI), 오픈랜, 양자통신 등 첨단 분야에서

신규사업을 창출하고, 지정학적 관점에서 디지털 시장의 글로벌화에

공동 대응하는 자세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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